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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주lj騎 

임진강변에 자리 잡은제2의 풍납토성 

임진강이 굽씨쳐 흐르는 파주시 적성띤 일대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적성현이라는 독립된 행정구역 

으로 존지|했습니다 이곳은 임진강을 오르내리는 내룩수운과 임진강 주변으로 발달한 하천교통로를 중 

심으로 수많은 교통로가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적성지역은 오래전부터 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일 뿐 아니라, 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대화와 함께 시작된 

철도의 개통은 남북교통의 증심지역할을 박탈해 갔고 뒤이은 분단으로 인한 남-꽉 교통의 중단 역시 이 

지역 쇠퇴의 원인으로 작용히였습니다. 지금의 적성은 파주시의 작은 띤소재지에 불구하지만 적성지역 

의 역시적 중요성은 이무리 강조해도 지니치지 않습니디, 

우리 박물관윤 일찍부터 이러한 적성지역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임진강변에 자 

리 잡은 육계토성은 한국고대사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로 항상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1996년 임진 

강 유역의 수해로 육계토성이 큰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복구와 유적의 수습조사에 앞장섰으며, 뒤이은 

발굴조사를 통해 육계토성의 성격이 차차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조시-초기에 한성기 백제의 유적으로 주 

목받던 육계토성은 이후 많은 고구려 유물이 출토되어 고구려에 의해 사용된 유적임이 드러났습니다, 또 

한 신석기시대부터 초기절기시대에 이르는 각종 유물이 출토되어 육계토성은 통시대적인 복협유적이었 

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박물관으로서는 육제토성 발굴조사가 개관이래 최초의 유적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으며, 이번 육계토성 4차조사를 통해 육계토성이 새롭게 조명되는- 것 또한 개관 1 0주년 

을 맞은 우리 박뀔관으로서는 또 한번의 돗갚은 유적조사가 되었디는 것을 말씀드래고 싶습니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육계토성이라는 이름보다 파주 주월리 유적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육계 

토성의 성격을 정확히 부각시키기 위해 항공촬영조사와 유적 전체의 측량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정밀 지 

표조사를통해 성내 외 시설물의 현황을힘께 정리하였습니 디- 그 결과육계토성은 임진강변의 작은성 

곽에 불괴-한 것이 이-니라 백제 도성인 풍남토성에 버금가는 규모와 시설을 가진 거 대한 토성임이 확인되 

었고, 출토되는 유물의 시기도 그리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입중되었습니다 이로써 한성백제 시기 임진 

강 유역의 고대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장이 열렸고 이는 개관이래 육계토성을 주목해온 우리 박물관 

이 거둔 돗 김은 성과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기간 동안 현장을 찾아 많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지도위원님들께 감사드리 

며 , 폭염 속에서 현장조사에 만전을 기한 책임조사원 이하 조사원들의 노고에 고마웅을 전합니다. 

2006년 4월 

경기도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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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색사진 1) 육계토싱 전경1(항공사진) 

원색사진 2) 육계토성 전경2(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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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색사진 5) 내성벽 전경 

원색사진 6) 성내부 전경(”가”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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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색사진 7) 성내부 전경(“나”지점) 

원색사진 8) N1E1 트렌치 유구 윤곽선 노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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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색사진 1이 성내부 출토 고구려토71(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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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머리말 

육계토성은 백제 한성기 평지토성으로 서울 풍납토성과 함께 초기 백제사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책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런데 1996년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임진강이 범람히여 서벽과 북벽일부 및 내성벽이 완전히 유실되었고 성내부도 상당히 훼손 

되었다. 이에 경기도박물관은 1996년 10월 17일부터 10일간 긴급수습조사를 진행하여 유적 

의 현상과 함께 그 중요성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후 현지 주민들의 신속한 수해복구 요청에 

따라 동년 11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한양대학교 박물관과 공동으로 토성 내부의 북서쪽 2 

개 지점에 대한 긴급발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또한 이듬해인 1997년에 경기도박물관은 유 

구의 분포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유적의 남서쪽에 위치한 군부대 인접지역을 추가로 발굴 조 

사하였다. 이러한 두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주거지 16기, 부뚜막유구 2기 , 수혈유구 14기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고, 구석기∼삼국시대에 이르는 유물들이 출토됨으로써 이 지역에 선 

사시대 이래로 대규모 취락이 존재하였음을 밝힐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간에 이루어진 조사는 성내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을 뿐 토성에 대한 현황과 

구조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상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파주시는 2003년 군부 

대 주둔지였던 주월라 381 382 382 3번지 일대에 병영어촌체험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검 

토와 관련하여 사업부지내 매장문화재부존여부에 대한 현지실사를 우리 박물관에 요청하였 

다. 그 결과 사압지역은 기존에 진행된 발굴조사지역과 인접하고 백제 유물이 산포된 것으로 

보아 이곳에 병영어촌체험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파주시에 통보하였다. 

이에 파주시는 육계토성의 정확한 현황과 구조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 박물관 

1) 지금까지 육계토성 내 유구는 파주 주윌리 유적으로 알려져 왔다(경기도박물판, 1999, 『破州 母月里

;헬隨」) . 그러나 이 명칭은 인접한 구석기 유적인 주월리 유적 (사적 저]389호)과 혼동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조사와 연구는 성곽과 주거유적을 유기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거유적에만 초점을 맞추 

었기 때문에 토성과의 관련성을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였다. 이에 본 조사부터는 성곽에 중심을 두 

고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토성 내 주거지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성내 주거유적을 육계토성 내 

시설물로 이해짜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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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적 정비를 위한 시굴조사(문화재청 허가 제 2004 835호)를 의뢰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 

는 육계토성에 대한 정밀지표조사와 군부대 이전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병행하여 토성의 

범위와 구조파악 그리고 지하유구의 분포확인에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디. 이를 토대로 유적 

의 체계적인 보존과 정비안을 수립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시굴 찢 지표조사를 위한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口단 정- ; 이종선(경기도박물관장) 

口지 도 위 원 ;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조유전(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장) 

이형구(선문대학교 교수) 

최몽룡(서울대학교 교수) 

이 재(육군사관학교 교수) 

심정보(한받대학교 교수) 

차용결(충북대학교 교수) 

배기동(한양대학교 교수) 

박순발(충남대학교 교수) 

박경식(단국대학교 교수) 

口조사위 원 . 윤용구(인전시립박물관학예연구실장) 

김성 태(기 전문화재 연구원 연구실장) 

심광주(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학예실장) 

최근성(경기도박물관 교육 - 홍보팀장) 

송만영 (경 기도박물관 학예 연구팀장) 

口책임조사원 ; 백종오(경기도박물관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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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조 사 원 ; 한준영(경기도박물관학예연구사) 

권순진(경기도박물관 연구원) 

신영문(경 기도박물관 연구원) 

오강석(현 강원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오호석 (경 기도박물관 연구원) 

김정기(현 부여군청 학예사) 

口 조사보조원 ; 소민정 (경 기도박물관 연구원) 

오대양(경 기도박물관 연구원) 

강진주(경 기도박물관 연구원) 

김 현숙(경 기도박물관 연구원) 

이밖에 이은주(아주대학교 사학전공) · 정경훈 · 곽은미 · 전현수 김지인(이상 단국대학 

교 역사학전공) · 박햇님(경기대학교 사학전공) 등은 현장조사와 보고서 발간에 이르는 전과 

정에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고인성 유창림 - 박세인 이정우 · 이광열 · 고 

은숙 · 권복순 - 김간난 · 최창식(한림건기) 등은 한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현장조사를 수행하 

여 조사가 원활하1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발굴조사의 전반적인 진행은 이종선 조사단장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 현장조사는 

백종오 책임연구원의 주도하에 권순진 · 오대양 · 신영문 · 오강석 · 김정기 · 강진주 등이 진 

행하였다. 유구섹 실측과 유물 정리는 권순진 · 신영문 · 오강석 · 김정기 강진주 · 오대양 
김현숙 · 곽은미 - 김지인이 , 사진촬영은 소민정 - 강진주가 담당하였다. 

보고서의 집필은 백종오가 담당하였으며 , 유구 설명과 고찰은 백종오 · 신영문 · 오강석 . 

권순진 ‘ 오대양이, 유물 설명과 고찰은 신영문 - 김정기 · 강진주가 각각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끝으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섬양면으로 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유화 

선 파주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파주시 문화관광과 박중근 과장님, 박찬규 계장님 , 백희 

순님 등 파주시청 관계자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지원은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사단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밖에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텔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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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遺積環境 및 周邊遺積

1. 遺績環權

육계토성은 행정구역상 피-주시 적성면 주월리 육계통 일대로,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6。

53' so" , 북위 37'' ss' so" 이다. 이곳은 적성면 소재지에서 연천 빙-면의 349번 국도에 인접한 

가월리 마을입구로부터 서북쪽으로 2km 떨어진 지점에 있다. 

유적은 임진장이 사행곡류하여 북쪽으로 돌출해 있는 만곡부의 안쪽에 자리잡고 있는데, 

서쪽의 호로탄과 동쪽의 가여울 사이에 위치하며 북에서 남으로 흘러드는 사미천이 합류히-

는 지점의 남쪽에 해당되기도 한다. 그리고 유적의 남동쪽에는 파주의 鎭山인 組폼LLJ (해빌-

675m)이 있는데 이 산에서 북서쪽으로 뻗어내린 지맥에 重;l成山이 솟아있다. 중성산(해발 

147m)은 적성의 案山으로 적성면 · 가윌리 구읍리 - 미-지리의 경계에 입지하고 있다. 유적 

이 위치한 파주시는 지리적으로 경기도의 서북단에 해당되며 서울에서 약 40km 가량 멀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양주시 , 북쪽으로는 연천군과 개풍군, 님-쪽으로는 고양시, 서남쪽으로는 

한강을 경계로 겸포시와 인접해 있다. 또한, 서쪽으로는 임진강과 사천쓸 경계로 북한의 개 

풍군과 마주하고 있다. 

이 지역의 지형은 동쪽의 광주산맥이 남-북으로 진행히-면서 동쪽이 높고 서북쪽이 낮은 

분지상 지형으로 서울과 원산을 잇는 추가령구조곡의 서쪽에 해당된다. 경기북부지역의 주 

하천인 임진강은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동에서 서로 곡류하며 파주시의 서북부를 관통히-고 

있다. 이 하천은 강원도에서 발원하여 한강 하류로 유입되며 지류천으효는 어유지천, 객현 

천, 눌노천, 두포;천, 문산천, 탄포천, 설마천 등이 있다. 지류천 부근에는 경기평야, 교하평 

야, 월롱평야, 파주평야 등이 있으며 밀물시에 퇴적된 드넓은 개펄이 간척을 통해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연지리적 배경은 피-주를 경기지방과 황해도를 연결하는 요충지로 오래전부 

터 주목받게 하였다. 이에 고대에는 여러 세력들의 각축장이 되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으 

며 현재에도 많판 군부대가 위치해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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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씩 션 사 유 혀 고 운 유 쩍 

언효 유쩍‘S 언효 유적영 언t 유격영 언1 유직'i | 언호 

I 광동이보루 9 전충성 17 깎아리 유션산£시 I 갱옹기 28 원딩이 유§신포지!' 구‘1,1 I 39 

2 당포성 10 파령산보루 
18 잉아리 우한신i지 D 신석기 29 앤당이 유깐산포시 v 칭동기 

19 구"i'IM}인표시 영용기 ;JO 식힌이유싱신포지 쟁용기 

3 아1끼리보푸 II 우건리보우 20 야약이 고인얀 정웅기 31 긍파리유선 구석시 11• 관빙유적 

4 호로:i!푸 12 감악산보우 21 이녁리 유전산.~시 성동기 32 하포비」1인섬 갱동기 

5 두루용보루 13 눌목리보루 
22 71 위 •I 유죄 구석기 ., 용파<I 유한산요지 I 구석기 11 1• 선시유적 
23 수인리유'I 구억지 '.j.J 융피야유율상또지| 구의 'I 

6 덕신산성 1•1 원룡산성 21 수임이유상인요시 갱옹기 ‘;15 ·신야 유”산,,_지 I 구석시 

7 아진ul성(장좌"'보루) 15 용서산성 25 인앙<I 유.신X시 I 구석기 :16 장신<I 유상산포지 ’ 구석’l I I 고분유적 

8 금파리성 16 노고산보루 
26 앤녕리 유융산포시 l 생용기 ;j) 정지<I 유상산표져 영용’l 
27 인당<I 유섣신g지m 생용기 ‘써 초리고인상군 생동기 

도면 2) 조사지역 및 주변 유적 현황도(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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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북부의 대륙성기후와 남부의 난옹대기후의 중간적인 특색을 띤다. 연평균 기온은 

11. 5℃로서 옹화한 편이니- 연교차는 약 30℃ 연평균 강수량은 1 299mrn로 다우지에 속히-며 

벼농사에 적합하다‘ 그러나 연수량의 70%7} 6∼9월에 내리기 때문에 수해를 입는 경우가 많 

으며 식물군은 냉온대의 닉엽활엽수지역에 속한다」) 

2. 周邊遺鏡

파주지역은 임진강과 이를 중심으로 한 대소 지류히-천으로 형성된 지-연적인 교통로로 인 

하여 고대부터 경기지방과 해서지방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이점을 접할 수 있었다 이같은 자 

연적인 조건은 선사시대 이래로 많은 문화유적이 분포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먼저 이 지역의 선시-유적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구석기유적으로 적성면 율포리”, 주월 

리 가월리 ”, 파평면 금파리유적” 등이 있다 특히 주월리 가월리, 금파리 구석기유적은 인 

접한 연천 전곡리 구석기유적과 그 성격이 동일한 계통의 유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석기시대유적으로는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1996년과 1997년 육계토성 내부조사에 

서 100여점의 즐문토기편이 수습되어 이 지역에 신석기유적의 존재 기능성을 높여주고 있 

다. 또한 북서쪽으로 파주와 인접한 연천군의 삼화리에서는 신석기 유뜰신-포지’l가 지리하고 

있으며, 삼거리에서는 신석기시대 주거지 6기와 소형유구 l기를 비롯한 다수의 즐문토기들 

이 출토되었다R) 또한 이번 조시-에서도 유구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점의 즐문토기 

편이 출토되었다 

2) 城州햄誌編짧委員함. 1995, rli.!i:州Jtll誌」, 城州빼. 

파주문화원, 1995, r파주의 역사와 문화」.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02 ‘ r임진강의 적벽과 문화」 . 

3) 이선복, 1988, 「신발견 구석기 유적」, rf;f;寶基센士{亨年*'c;순; 考난iA類웰체값」 . 

4)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시-학과 1993 r파주 주월리 · 가윌리 구석기 유적」 

5) 심영섭. 1992, 「파주 금파리선사유적 구석기 발굴조사 보고」‘ r학술연구발표논총」5, 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r금피 리 구석기유적」. 

6)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1993 . 앞의 책 

기 경기도박물관, 2001, r임진강」 Vol 2 . 

8) 京짧追t파物館, 2002, r바川 三巨 .ill.i파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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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시대유적으로는 정식 발굴조사는 아니지만 조사지역의 서남쪽 임진강변의 구릉성 

산지에 위치한 식현리유적9)에서 반수혈 주거지 1 71 와 함께 공열토기편, 미-제 석부, 마제석촉, 

방추차편 등이 채집되었다. 이 외에 정자리, 구미 리, 학곡리 삼화리 , 원당리 유물산포지를 

비롯하여 학곡리와 하포리에서는 고인돌이 조사되었다”” 이상의 조사지역 주변 선사유적을 

정리하면 〔표 2)과 같다. 

시 대 

【표 2> 파주지역 선사시대 유적 현황 

구석기시디| 

신석기시대 

기
 

기
 
대
 

-
조
 침
 
시
 

유 적 명 

징산r: J 유란산포지 

동퍼리유물산포지 

위 치 

파주시 운산읍정산 1 리 

피주시 진동변동피리 

피주시 펴-평 변 i~피리 

파주시 ·!성띤 가원리 

'?'! 전난 싱낚연 원딩·2리 

언천군 !!!신면 산화리 

띤천군군남변선거리 

파주시 진동띤하포리 

파주시 적성띤 식현랴 

피주시 적성면주원리 

'?'l 천군장남면원당리 

퓨파리유적 

가원피 구석 7 J유적 

원당리유적 

심화나| 유환산포시 

선거리유석 

히포리 고인돌 

식현랴유적 

주원 2.J 유불산포지 

원딩퍼 유란선표지 

~!-꼭리 τ1()1 독 , , , -」-

주윈 r: J 유란사표지 

원딩 L!.J 유월산포지 

연천군백학면학곡리 

파주시 적성띤주웰리 

연천군장넘번윈당리 

띤천군 iJl!학띤 전!곡리 

연천군 맥학띤 ~1L11J 랴 

떤전균앵징띤 콩이리 

혁-곡리 유란선표지 

구nJ 리 유불신포지 

몽이비 유란선포지 

9) 추언식 , 1986, 「식현리유적 조시-보고」 . r않南Jl.'.!}!」 3 . 

10) 정기도박물관 2001, 앞의 책 

비 고 

지표조시­

지표조사 

발꼴조시 

발굴조사 

발굴조시­

지표조사­

발굴조시­

지표조사 

긴급수습죠사 

지표조사 

지표조시 

지표조사 

지표조시­

지표조시­

지표조시­

지표조사 

지표조시-

11 ) 경기도박물관-, 2001, 앞의 책 

12)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1, r파주 칠중성 지표조사보고서」 

13) 백종오, 1999 , 「경기북부지역 고구려성곽의 분포와 성격」, ril팩11」3 ‘ 경기도박물관 
' 2002, 「임진강유역의 고구려 관방체제」 r임진강유역의 고대시-회」 , 인하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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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시대 유적은 임진강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관방유적이 체계적으로 조사되었다">. 먼 

저 육계토성의 남동쪽 3km 지점에는 질중성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지표조사에 의하 

면 칠중성은 시기를 달리하며 수 차례 수 개축되어 사용되었음이 체성벽과 보축성벽을 통 

해 확인되었다l긴 . 또한 칠중성 남쪽으로 나 있는 설마천의 주변으로는 깜악산보루와 무건리 

보루가 직선거리로 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 보루들은 설마천을 사이에 두고 북쪽의 칠 

중성과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 동쪽으로 6km 지점에는 아미성 

이 있으며 북서쪽 임진강 남안에는 이잔미성 (장좌리보루)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잔미성 

맞은편 임진강의 북안으로는 고구려성곽인 호로고루, 덕진산성 J.I)가 지표 및 발굴조사되었으 

며 ">, 북서쪽 임진강 싱류지역에서는 당포성 l이과 은대리성끼이 각각 발굴조사되었다. 조사결 

과 다수의 백제 · 고구려 · 신라토기와 기와편이 출토되어 시대를 달리히-면서 지속적으로 사 

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육계토성을 중심으로 반경 lOkm 내외에는 입지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다수의 성곽과 보루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이 삼국간 

영유권을 두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였던 현장임을 입증하는 산물이다. 이상 육계토성 주변지 

역의 관방유적 현황을 정리히-면 〔표 3)과 같다. 

〔표 3 ) 육계토성 주변지역 관빙유적 현황 (딘우| Ill) 

유적명 위치 해발고도 둘레 축조재료 형식 명연형태 사용시기 

칠중성 파주시 적성띤구읍리 149 704 석축 데꾀식 지。바 。혀 섬국 

아미성 파주시 적성떤 적암리 397 302 석축 테꾀식 세장타원형 심국 

두루봉보루 파주시 진동띤용산리 69.8 50 서축 테외식 장타원형 삼국 

덕진산성 파주시 군내띤 정자리 85 600 λ-,:J 걷 -ε, 테꾀식 Ej·원형 심곽∼조선 

조랑진보루 피주시 장단띤노하리 89 50 kl축 터|꾀식 타원형 λL」L二一;~

이잔D j 성 파주시 적성띤장좌리 40 3。I 7.I , λ 。4 티원형 λl국 

14)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국방유적연구실 2004 , 「파주 덕진산성 현장설명회자료」-

15)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riiili川 孤찮古壘(정밀지표조사보고서)」 . 

' 2001, 「연천 호로고루 현장설명회자료」 

16)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국방유적연구실 2003 「연천 당포성 지표 및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자 

료집」 

17)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r연천 은대리성 지표 및 시 ‘ 발굴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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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국∼조선 

심국 

λJ._:;:z_ 
01 

섬국∼조선 

심국 

시국 

λJ._:;:z_ 
니「 

삼국 

심국 

심국 
λ]._:;:z_ 
lJ 一1

심국 

삼국 

터원형 

징타원형 

징·E.J·원형 

타원형 

징·c.]-원형 

c.J-원형 

E.]원형 

빙헝 

c.j원형 

사;t\-허 
L」 -, 。

시 7 1·허 
rl! 。

심각형 

끄;i:;z]λ4 
。 I 。

터|꾀식 

터|꾀식 

터1꾀식 

데꾀식 

터1외식 

터|꾀식 

데외식 

데꾀식 

더|돼식 

평지성 
:l];\ 깃1 λ」 
。”1 。

평지성 

-
i피
 -
Z피
 -

-「

-
주
「
-
주
「
 

서
「
서
커
 
서
 
서
「
서
 

λl 듬i ..,...., 

석축 

서축 

토 석축 

토축 

토 ‘ 석축 

116 

l ,008 

25 

90 

] 200 

1. 005 

250 

4딩O 

401 

25 

아95.9 

215 .5 

13 

61.8 

229 

675 

40(]

410 

179 

105 

397 

44 1 

파주시 피평띤균파리 

파주시 피평띤 눌노己l 

피주시 적성낸 설l」1리 

피주시 월룡띤 닥은c.j 

피주시 피주음광서리 

피주시 법원읍갈곡리 

파주시 단현현 성동리 

피주시 적성띤부건리 

얀천군 전곡음양원리 

띤천군진곡유늄목l 리 

얀진군미신띤핑동리 

얀천군미신띤동이리 

얀잔균 전곡음은대리 

연친군 장닙띤 원당리 

금피c.] 성 

피펑선9_루 

갑익신_,,~루 

월롱선성 

봉서신성 

노고산퍼루 

오두산성 

LI_ :;<.\ ;J \ 「l 딘 ' ]」』, _, __ 「

수섣싱 

눌복퍼띄루 

굉동리 ~.!.푸 

딩포성 

은디|닌l 성 

호로.JL루 20 

고분유적은 인접한 연천군 일대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적석총이 조사되었다. 적석총은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임진강변을 따라 충적대지에 독립적으로 분포히고 있는 특정이 있다‘ 

학곡리베를 비책하여 삼꽂리 ”’ 삼거리 횡산리」1’) 우정리 무등리 전곡리ll’ 등이다. 이중에서 

삼꽂리외- 삼거 리 적석총은 빌굴조시 되었다 석실분은 신답리고분꾀과 대전리고분”) , 원당리 

18) 학곡리 적석총은 장방형과 “[” 자형의 총 4개의 묘곽이 조사되었으며, 유물은 묘곽과 적석부, 즙 

석부에서 호헝토기를 비롯한 토기편‘ 그리고 장신구로서 구슬 136점, 청동방울, 청동환 등의 청동 

제품과 용도를 알 수 없는 골제품 ]점이 출토되었다 유물 중에서 구슬, 청통제 유물은 고구려 무 

기단식적석똥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고구려적 문화요소가 수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토기에 

서는 고구려적인 요소는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태토 기형 제작기법 등에서 낙랑토성 출 

토 토기와도 통히는 닉랑계토기가 획인되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토기는 초기절기시대 

토기양식에 해딩되어 백제토기의 속성을 고루 갖추고 있디. 이렇듯 유물의 계통에서 고구려계, 닥 

랑겨I. 백제계기- 모두 확인된다는 점은 학곡리 적석총 축조집단의 문회교류가 디각적이었음을 보여 

준다(기전문회재연구원‘ 2005 . 「연천 학콕리 적석총」) 

19) 삼꽂리 적석총은 평면 방형으로 동서 2개의 묘곽이 연접히여 있으며 묘곽의 북편에서 제의 공간 

으로 보이는 부석시설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티닐문 딘-경호를 비롯히여 철촉, 정동환, 구슬 등이 

출토되었다. 이 적석총은 고구려계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들어 백제초기에 해당되는 2∼3세기 

로 편년되고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1994 r연천 삼꽂리 백제 적석총 발굴조시- 보고서」) -

20)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 ‘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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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2-1) 등이 있눈데, 신답리고분은 고구려식 횡혈식 석실분으로 271 가 조사되었다. 대전리고 

분과 원당리고분은 지표조시-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신답리고분과 같은 고구려식 석실분으로 

추정되고 있다, 

21) 연천문화원, 1995 , r쩨‘土R'.*I·핏」 

22) 1호분은 지성식으로 평띤 방형의 현실과 현문부, 연도, 묘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정은 삼각고임 

식으로 축조되었다. 2호분 역시 1호분과 같은 지상식으로 평떤 방형의 현실을 갖추었다‘ 이 고분 

은 현실 천정 가구를 삼각고임식으로 한점, 석실 축조시 회를 시-용한 점 등의 고구려 석실분에서 

니타난 특징이 확인되며 고구려계 병형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3, 

「연천 신답리 고분 빌굴조사보고서」). 

23)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 앞의 책 . 

24)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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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遺體의 廳史地理的 背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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血 . 遺體의 歷史地理的 背景

파주가 위치한 경기북부지역은 임진강유역에서 한강유역까지를 공간적 범위로 하고 있어 

하천 유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고대문화가 발달한 곳이다. 특히 삼국시대에는 각국이 이 지 

역의 영유권을 둘-러씨고 정치 ·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파주지역을 처음으로 점유한 국가는 한강유역에서 발원한 백제였다. 백제는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가운데 한강 이북지역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피-주지역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백 

제의 영역에 속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르國史記」에 따르면 “말갈군대가 엄습해오자 온조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칠중하에서 力戰하여 말갈추장 素후를 생포해 마한의 맹주에게 보내 

고 그 나머지는 구덩이에 묻어 죽였다”씨라고 한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볼 때 온조왕을 전후 

로 한 시기부터 파주지역은 백제의 영향력 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백 

제의 직접적인 형향권 아래 있었는지 혹은 백제와 연합한 인접 소국의 영토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유적이 자리 잡은 적성에는 피1j1智(혹은 神쩌)라는 지멍이 전하고 있으며 육계토성 앞을 흐 

르는 임진강을 이 지역에서는 신지강이라 불렀는데떼 이같은 지명은 삼한시대 부족장인 신지 

의 명칭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이 일대를 마한 소국가운 

데 하나인 많慣꽤國이 있던 곳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우선 Ii! 慣油國은 r삼국사기」에서 交河

로 비정되는 고구려의 냈井|]쐐의 ‘果井口’ 와 그 발음이 매우 유사할 뿐 아니라 많濟油國은 

미-한 54개국의 명칭 가운데 바로 백제국의 앞에 있고, 현재 서울의 송파지역과 교하지역이 

한강의 중류와 하류에 해당되는 점에서도 두 지역이 지리적으로도 연관띔을 알 수 있다. 다 

음으로 大石索國에 대한 비정인데 여기서 ‘大’ 는 接司로 石索國을 꾸미고 있다 그런데 ti 

25) r三國史記」, 卷 23, 溫祚王 18年條,

“十八年 • |-月 妹騙銷至王잉rj1兵평파於七훨城河慮獲曾長素후送馬韓 其餘때짧抗之” 

26) r大東地志」 , 卷 3, 京짧道 1 3린 趙±rix條‘

“페1칩l江 ---두國II솜ι此稍七重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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索많|의 ‘石索’ 익 의미는 돌이 동이-줄처럼 꼬아져 있다는 돗이거나 돌이 동아줄처럼 구불구 

불 늘어서 있다는 뜻으로 풀이 할 수 있고 이는 임진강 한탄강유역의 현무임지대의 斷피를 

연상케 한다. 이 런 추측에 따를 때 소석색국은 철원유역으로 비정할 수 있고 대석색국은 임 

진강유역으로 비정할 수 있을 것이 며, 더 니아기- 大石*탤l의 거점을 파주 육계토성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육계토성 내에서는 백제초기 주거유적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으며 백제적석총 

의 초기형식인 연천 학곡리적석총이 인접하여 자리한다. 이같은 유적의 배치는 육계토성일 

대가 오래전부터 임진강유역의 핵심거점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이는 한강 중류에 있던 

백지1국에 버금기는 정치세력이 존재히-였음을 암시한다 띠-리서 육계토성 일대를 太h렇|맺l으 

로 비정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육계토성을 거점으로 하던 대석색국이 어느 시점에 백제의 영토에 편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백제 온조왕대에 이르면 백제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편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앞에서 언급한 기사에 밀-갈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파견된 백제의 군사들은 말갈의 위협을 

받고 있던 대석색국을 구원하기 위해 출동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조왕대 이지역의 정세를 반영히-는 사료가 r三國!il.:f.c」 어1 전하고 있는데 ‘온조왕 37년 4 

월부터 6월 사이 계속되는 장미-로 인해 한수 이북의 1천여 호가 고구려로 유망하였는데 패수 

외 대수시-이 에 사람들이 실-지 않게 되었다’ 씨리고 힌다. 야기서 패수꾀- 대수는 패강이라고 

불렸던 청천강과 육계토성 앞을 흐르는 임진강을 기-리키는 것인데 온조왕 당시 이 지역의 민 

호들은 백제의 속민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고 이 기사를 통해 이 일대의 백제 

민호가 일천 여 호 정도로 파악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신분고국과 대석색국이 소위 

“” l선'f-之 rin” 1 천여 호에 해당한다면 각 국의 인구는 약 )00여 호 2 ‘ 000여 명 내외로 추산할 수 

。l 7-11 디­
λAλλ I 

오조왕대 이 래로 이 지역에 대한 지 배권을 확립한 백제는 고대국기-로 성장한 이후 이 지 

역을 지방 통치체제에 편입시컸다, 현 파주지역을 기리컸던 당시 지명으로는 述따忽(피-주) . 

폈J 1° uc교하). 雖|隱꺼lj (적성) 夜꺼-(장단) 등이었다. 이는 파주시 월롱변에 위치한 월롱산성'9) 

27) 企性싸, 2005 . 「백제초기의 인천」‘ r고고학을 통해 본 백제 초기의 인천」 . 문학신의 역시문화적 정 

처|성 회복을 위한 학술 심포지움 

28) r E많l bl'. ~c」 ' '@ 23, ‘써{애Z |; 꺼{j까I~ . 

“꼬四 J=J, 북‘ 포六꺼乃ffi . i :Xi!J~. JN: 」h쁨~i'.ft:熾숲, 亡入,~;’,Irr) 핸쥐 -千fi,'f;J l ‘ ” l선'7之 r,~' 또떼J,lfA” 

29) 」t-c t;lt;iQ t~1,l物삶, 2003 ‘ r月짧LlJ l)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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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육계토성찌) 내에서 다수의 백제유물이 출토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지역이 백제의 중요 

한 거점지역으로 활용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후 아신왕 1년 (392)에 고구려 광개토왕이 관미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으며, 고구려와 

백제는 이 지역윷 두고 각축을 벌이다기- 475년 위례성 함락 후 현재의 파주지역 전체가 고구 

려의 영토로 귀속되었다. 이후 고구려 장수왕은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이 지역에 현을 설치 

하는데 현재 금촌 · 교히- -탄현면일대에는 폈井口縣, 파주시내와 문산일대는 述따忽싼, 파평 

면에는 城춤’平몇縣, 육계토성이 위치한 적성면 일대에는 七重縣을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육 

계토성내에서 출-토된 굉-구장경시-이호와 장동호 같은 고구려계통의 토기나 鐵媒과 tL甲은 주 

목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는 임진강유역을 점령한 이후 각 히천교통로가 시작되 

는 지점에 군사적 거점을 설치하고 이를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았다. 육계토성 

이 위치한 적성일대에서는 사미천로를 통해 양주분지로 진출할 수 있는데 감악산의 서쪽에 

해당하는 이곳은 양주분지로 진출할 수 있는 지름길로 고구려와 백제 · 신라 모두에게 중요 

하게 인식되던 곳이었다. 고구려는 신라의 북진에 의해 한강유역을 상실하였으나 고구려 부 

흥운동기에 이 일대는 일시적으로 고구려부흥군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r三國史記」에는 고구려부흥군과 傳-軍이 햄lln옳?可에서 전투를 벌인 기록이 있는데31) 임진강을 

가리키는 호로하는 당시 고구려부흥군의 마지막 보루였던 것으로 이해된디. 

한편 삼국 가운데 가장 늦게 이 지역에 진출한 신라는 진흥왕대에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 

려세력을 한강유역에서 몰아낸 후 다시 백제 세력까지 축출하고 한강유역을 차지하였다. 이 

때부터 파주는 신라의 영역에 속하였다 그 후 삼국통일의 과정에서 적성지역은 고구려와 신 

라의 각축장이 되었다‘ 특히 임진강변에 자리한 六찢土城괴- 七重城은 적성현의 관할로서 삼 

국통일의 과정에서 주요무대로 부각되었는데 r르國92記」 어l 의하면 칠증성은 7세기 신리-와 

고구려의 접경지로 상호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던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 한편 칠중성괴 육 

계토성 , 임진강 일대는 나당전쟁의 주무대가 되기도 하였는데 신라의 최북단 방어선이었던 

임진강을 도하하기 위해 당군은 수차례 신라를 공격하게 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전투가 

문무왕 13년 있던 임진강 일대의 전투였다. 이 일대의 전투에서 신라군은 당 거란-말갈의 

3이 京짧道t파物館, 1999, 앞의 책 , 

31) r三國핏記」 , 卷 22, 휩滅::E 27年j1쏘 

“四年젖핍歲 ;표 |펀Jifa'J )패山道}뺑管大將軍李護行 뼈’뻐人於WA패?可 伴쨌數千人 餘랬皆갖휴체隱” 

111 .i!뻐의 g史뼈I몽8연 캄. 39 



연합군을 맞아 아홉 번의 전투를 벌였는데 이 전투 결과 2 000여 명을 풋이고 ‘호로(쩨패)’ 와 

‘왕봉(王逢)’ 의 두 강에(임진강괴- 한강하구)에 빠져죽은 시신의 수는 이루 다 셀 수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까 이외- 반대로 동왕 15년에는 당의 장군 유인궤기- 칠중성에서 신리-군 

을 패퇴시키는 등 육계토성 일대는 삼국통일전쟁으로부터 나당전쟁에 이르기까지 약 1 0여 

년간 전략적 요충지이자 전쟁의 승부처가 되었다. 육계토성과 쌍을 이루고 있는 칠중성에서 

는 신라의 진출이후 사실을 반영하듯 신라계통의 유물들이 집중적으로 채집되었으며씨’ 임진 

강 하류의 오두산성”), 파주읍의 봉서산성“l과 임진강북안의 호로고루, 당포성, 덕진산성에서 

도 다수의 신라유물들이 조시-되었다. 관방유적과 함께 고분은 오두산성 인근의 탄현면 성동 

리에서 석실분 57 ] 와 석곽묘 ·기기 조시되었다? 이후 삼국을 완전히 똥일한 신리-는 경덕왕 

16년 (757)에 전국을 9주로 개편하였다. 그 과정에서 파주지역의 5개현뜬 646년에 설치된 한 

산주에 소속되었다 

고려는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고 940년 지방제도를 개편하면서 그 이름들을 고쳤다. 이 

때 파주지역은 廣州에 속하였는데 그 관할의 중성현은 적성현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995 

32) 삼국사기에 집중성 지 역을 중심으로 니-타나는 삼국의 전투기록은 다음과 같다 

용
 

연도 

없祚」E 18 

(BC_l ) 

팎폈£7 

(638) 

i띤펌王 7 

(638) 

썩·짧王 30 

(638) 

武烈 =E 7 

(660) 

내
 개 

빌갈군대가 안슴헤오자 온조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쉰중히-에서 力패히여 1판깐추정 

꿇후플 생포하이 Li~한의 맹주에게 보내고 그 나내시는 구멍이에 묻어 죽였다. 

겨울 1 0원에 고구려가 북쪽 변정 칠중성을 집맨히니 백성이 놀라 혼란해져 산골로 

들이갔디 

11월에 익진이 고구려 군시와 질중성 밖에서 싸워서 이겼디 죽이고 사로진은 자기 uJI우 

o}。 1- t:.\
Lδλ、A I 

10월에 신라북벤의 절중성을 지 니 신라정균 일천이 빅있디 성 밖에서 씨웠는데 이균이 

패퇴히았디-

11 월 1일에 고구펴가 씬중성을 쳐서 군주 펀부가 진사했디 

33) r三않I~記」 , 卷 7, 文ff:.\ E 1 3 1터|%, 

“l함兵與蘇錫햇꺼 兵來f쉰ti용‘ 凡)Lij셋, ~Ji:兵克之, 빠首二千除級 J,lf兵i혀孤파 王逢二i可 , :YE ;폼不 nfll~計”

34)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1 , 앞의 책 ‘ 

35) 경희대학교 고고미술시-연구소‘ 1991, r오두산성」 I 

36) 경기도박물관, 2001, 앞의 책 

37) 경희대학교 고고미술사연구소, 1992 , r통일동산 및 지-유로 개발지구 발굴조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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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장단 · 적성 · 파평 등이 幾縣에 속해 개성부의 관할 하에 들어갔다. 현종 초기에는 10 

道가 5道로 비-뀌면서 파주지역은 楊廣道에 속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는 수도인 

개경의 인근지역으로서 지방통치에 있어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했던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현종 2년 (1011) 거란군대가 장단에 이르자 눈바람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감악 神洞에 

깃발과 軍馬가 있는 것처럼 보여 거란의 군대가 두려워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는 

기록과 ‘고종 5년 (1258)에 몽골의 군대가 개성에 진을 치고 교하와 봉성 일대에 난입하여 주 

민들을 약탈하고 양과 말을 놓아 먹였다39)’는 기록에서 개경에 가까운 近짧지역으로 兵福를 

입었다는 것만 단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뿐이다. 

임진강은 한양이 수도로 정해진 조선시대에 들어 북방과 수도를 연결패주는 중요한 길목 

으로 다시 등장 했다 태조는 북방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와 군시-작전에 관심을 보여 정도전에 

게 임진 수미포에서 五軍陣圖를 연습하게 하고는 친히 관람하기까지 했따→0) 또한 임진강은 

명나라 사신이 왕래하는 외교로이자 조선군의 북정시에는 군사로로서 중요한 비중을 동시에 

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임진현의 德律과 장단나루는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대 

상이 되었다. 태;종 15년 (1415)에는 전국의 i별i度}llj藍을 종 9품의 ”훗책으로 승격시킨 예에 따라 

이곳에 임진도승을 임명하여 선박을 비롯한 제반시설을 관장케 하기도 하였다. 

한편 선조 25년 (1592)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는 충주의 패전을 접하고 밤에 임진을 

건너 몽진하면서 경기 · 황해의 군사로 하여금 임진강을 방어선으로 삼게 하였다. 그러나 결 

국 임진강 방어선이 무너지고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히-였다. 

조선후기 광해군 때에 이르면 지세가 노쇠해진 한양을 버리고 파주의 교하로 수도를 옮 

기자는 교하천도론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광해꾼 4년 (1 6 12)에 術官 李찮信이 도성의 왕기가 

쇠하였으니 교하로 전도하자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 

38) r高麗史節要」 , 卷 3, 顯宗 2年條

“藍察찌j使安鴻漸 上言, 꺼-兵, 至長倫, I떼雪뭘作 ,相폼神피꾀, 若有旅演土馬, f맘兵, 健不敢챔IT” 

39) 「高용월~節要」 , 卷 17, 高宗 45年條‘

“八月 車魔大, 싸兵來후舊京, in'N.원散入휩-天府, 交河홍t成守安童t따, A收격는馬” 

40) r太祖렛錄」 , 3械 3月 康F.X:條-

“E용하, 幸臨律흙美浦, 命*IJ三司事鄭道f핑5옮五軍陣l圖且티 BFJ 日콤;|정親편意” 

41) r光海君日記」 , 4年 5月 Z:, Ef1쫓 

“術官李졸썽‘信上孤言都城H또氣E훌宜建者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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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파주지역은 古來로부터 정치 · 군사 · 경제 · 문화적으로 똥요한 무대였으며, 조 

선시대에는 한때 제2의 수도 후보지로 각광받을 만큼 비중있는 지역으로서 그 위치를 꾸준 

히 지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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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歸存 調훌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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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많存調훌成果 

1. 1次 調훌 

긴급수습조사는 1996년 수해로 인해 유실된 경작지에 대한 복토작업이 진행되면서 유적 

의 파괴가 진행되어 동년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실시되었다 조시-는 향후 정식 발 

굴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유물의 수습 및 유적의 성격, 층위관계, 유적 

의 분포범위를 밝히는데 주력히였다. 

긴급조사를 실시할 당시에는 이미 약 4만여 평에 이르는 유적의 절반가량이 중장비로 평 

탄작업이 진행된 상태였다. 따라서 조사는 평탄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의 노출된 유구와 

유물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유구의 흔적이 계속 드퍼나 조사의 연장이 

불가피하였다. 

2. 2次調짧 

긴급 수습조사 이후 조시-연장에 따라 2차 발굴조시-는 1996년 11월 4알부터 12월 8일까지 

삽도 1) 96-7호 주거지 전경 삽도 2) 96-7호 주거지 내 부뚜막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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蠻醫풀풀휠훌 

삽도 딩) 한앙대 1호 주거지 전경 삽도 4) 한앙대 낀호 주거지 전경 

34 일간 실시되었다. 조사범위가 넓기 때문에 유적의 북서쪽 413번지일대는 경기도박물관이, 

남서쪽 407번지일대는 한양대학교박물관이 담당하여 공동조시-를 진행 히였다. 먼저 경기도 

박물관의 조사결과 주거지 6기, 수혈유구 4기 등이 확인되었다. 조사된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러’ 자형과 타원형이며 수혈유구는 대부분 원형이다‘ 주거지 가운데 % 7호는 부뚜막과 출 

입구 시설이 비교적 양호히-게 남이- 있았다. 또한 주거지 비-닥처리는 점토다짐한 것과 불먹인 

점토다짐으로 크게 나눌 수 있었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대형옹, 심발형토기, 단경호, 고배, 

시루등이 출토되었다. 

한편 한양패학교박물관 조사지역에서는 ‘라l’ 자형, 빙-형의 주거지꾀 함께 평떤형태를 알 

수 없는 주거지 내부에서 부뚜막시설 2기가 조사되었다‘ 특히 1호 주거지에서는 벽체시설이 

일부 확인되며, 유물은 고구려토기를 비롯하여 단경호, 심발형토기, 칠부, 철촉 등이 출토되 

었다. 2호 주꺼지에서는 고구려토기인 광구장경양이호와 광구징정사이호. 어깨에 파상문이 

음각된 평저호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비-닥시설은 전토다집으로 씨루어졌다. 이러한 고 

구려토기의 출토는 당시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각축을 벌였던 백제와 고구려의 영역문제 

와 관련히여 뚱요한 자료를 제공히-였디. 

2치- 조사시 확인된 유구를 정 리 하면 다음의 〔표 4〕외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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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육계토성 내 유구 현황(1996년) 

발굴 유구 
성격 명변형태 규모(cm) 바닥시설 출.5§.유물 

내부 

기관 변호 시설 

96- 1호 주거지(?) ? 
길이 1 200 

.;,.,느 ’ 불먹인 점토다집(?) 
400 

96-3호 주거지(?) ? 
길이 522 

불먹인점토디짐 단경호, 방추차,잔 
폭 156 

96-4호 주거지 원형 
직정 600 

점토디짐 심빌형토기 
켜。 깊이 10∼20 

정축 1,750 

기 96-7호 주거지 퍼’자형 단축 1,085 불먹인 점토디점 대옹, 고배, 시루, 접시, 부뚜믹 

김이 42 딘-경호, 철저1꺾쇠 ‘ 칠겸 출입구 

도 96- 7-
주거지(?) 티원형 

장축 430 
불맥인 침토디-집 

2호 단축 300 

Jol.j-
96-8호 주거 지(?) 

길이 210 
단경호, 심빌형토기 

폭 50∼60 

걷l그E 

96-2호 구덩유구 원형 
직정 210 

깅이 60 

96-5호 구덩유구 원형 
직경 188 

단경호 심빌형토기 
깊이 66 

96-6호 구덩유구 원형 
직정 300 

딘정호, 옹‘ 심발형토기 
감이 23 

96 7-
구디d끼 。T「 원형 

직경 260 

1호 깊이 45 

1호 장축 950 단경호‘ 빌‘ 왼-, 대옹편‘ 벽체 

주거지 
주거지 ‘터’자형 

딘축 720 
디점 

-'f-\J 시설 

한 2호 
고구려토기류, 단경호, 

뚜거지 비。-허 。 장축 600 
시루, 옹, 방추차, 도르래, | 양 주거지 단축 530 

까근l:r-1그o] ' 7c)·도 2 

대t!l- 3호 
주거지 ‘맘‘ 자형 

장축 850 
접토디집 

시루, 장동호,옹, 

단축 750 적같색토기, 칠부, 방추차 

1호 길이 약 200 심빌형토기, 호, 방추치, 

고} -닝「-l工「口「1 to「「a:_'4 
폭 50∼60 회색토기 . 적갈색토기 

2호 길이 약 120 

-닙「-a:「r「L
tel「「a:_1 」CJ

폭 50 
회색토기,칠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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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次調졸 

3치- 발굴조사는 1997년 경기도박물관이 수행하였다 1996년도의 조사성과를 바팅으로 홍 

수피해가 비교적 적고 문화층이 잔존해있을 가능성이 높디고 핀-단되는 군부대 인접 지역인 

405번지 일대훨 조사하였다. 발굴결과 7기의 주거지와 10기의 수혈유구 등이 노출되었다. 주 

거지들은 대부분 바닥을 점토다짐하였으며, 유물은 대형옹을 비롯하여 단경호, 직구호, 옹 

시루, 장란형토기 , 접시 , 뚜껑, 철겸, 칠서 , 철부,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삽도 5) 97-4호 주거지 전경 삽도 6) 97-4호 주거지 내 부뚜막 전경 

특히 97-4호 주거지는 출입구와 부뚜막시설을 가진 원형주거지로 장축 방향은 북동-남 

서향이디 출입구는 말각장방형으로 주거지의 남서쪽 중앙에 위치하며 주거지와의 연결부는 

좁은 형태이다. 또한 주거지 내부 기징-자리로는 단면 U ’ 자형의 해기- ;확인되었으며, 부뚜막 

은 주거지의 북동쪽 중앙의 주거지 벽에 붙어 있는데 출임구와 일직선될 이루는 점이 특징적 

이다 평띤은 아궁이 부분이 넓고 굴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의 형태이다 

3차 조사결과 밝혀진 유구는 다음의 〔표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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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5) 육계토싱 내 유구 현황(1997년) 

기관 변호 
성격 평면형태 규모(cm) 바닥시설 출토유물 

97-2호 주거 지 (?) 
길이 340 

점토다집(?) 발, 칠똑, 칠겁 ? 
갚이 6 

97-4호 주가지 呂자형 
직경 724 

점토다짐 
직구호, 민정호, 발, -닝「-u:「미 --( 

갚이 94 대형옹, 뚜껑 걷 1-이닝T벼 「]τ

97→9호 주까 지 (?) 원형(?) 
직경 470 

침토다짐 단정호, 철촉 
갚이 20 

경 197 10호 주거 지 (?) 원형(?) 직정 355 점토디짐 단경호 

97-12호 주거지 원형 직정 620 접토다짐 
옹, 시루, 단정호, 발, 철검, 

칠서 방추차 

97-13호 주꺼 지 (?) ? 길이 336 점토다짐 옹, 정란호, 칠부 
기 

직정 490 
197-15호 주거지 원형 

갚이 30 
점토다짐 대형옹, 단경호, 집시 벽구 

97-1호 구덩유구 방형 
길이 210 

단경호 
깊이 30 

도 

97-3호 구덩유구 원형 
직경 248 

단경호 
깊이 28 

97→5호 구1깅유구 원형 
직정 172 

Joi기F 
갚이 80 

97 6호 구덩유구 원형 
직경 140 

깊이 20 

97-7호 구빙유구 원형 
직경 150 

딛I그i 깊이 25 

97-8호 구덩유구 補形
길이 266 

연칠토기 
깊이 118 

97-11호 구덩유구 
~프1→; -기T 길이 235 

직구호 
관 자。바 。혀 깊이 15 

97-14호 구덩유구 원형 
직정 210 

대형옹‘ 딘경호 
깊이 40 

97-14- 길이 120 
구덩유구 ? 

1호 깊이 15 

97-14-
원헝 

직경 215 

2호 
구덩유구 

깊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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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出士遺物

1996년부터 1997년에 걸친 발굴결과 유물은 구석기를 비롯하여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 

기시대와 삼국시대∼조선시대에 걸친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중에서 백제 한성기의 유물이 

대다수를차지하였다. 

육계토성내의 주요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의 현황을 살펴보면 96-7호 주거지 유물로 호 · 

옹 고배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 시루 · 완 · 동이류 등이 있다. 특히 대옹은 주거지 양 

장벽에 인접하여 2∼3m 간격으로 4점씩 노출되었으며, 부뚜막 주변에서는 시루 · 고배 · 완 

등 소형의 조리용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한편 97 -4호 주거지에서는 경질무문토기 뚜 

껑이 출토되었으나 주거지의 평면형태상 96-7호 주거지에 비해 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97 1 2호 주거지에서는 횡으로 평행선문이 타날된 단경호와 원통형시루가 출토되었다. 

한양대학교 조사지역의 2호 주거지에서는 광구장경사이호 광구장경양이호를 비롯하여 

어깨에 파상문이 음각된 평저호 등의 고구려계토기가 출토되었다. 

백제토기류의 주요기종은 〔표 6J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류가 가장 많으며 대옹의 비율도 

높다. 조리용기는 경질무문토기와 심발형토기 · 장란형토기 · 시루가 품토되었으며 식기는 

완과 접시류가 사용되 었다. 특히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 이러 

한 양상은 조리의 기능이 경질무문토기 중심에서 타날기법이 가미된 심발형토기와 장란형토 

기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표 6] 육계토성 내 출토유물 주요기종 현황 

경질 호 

구분 무문 원저 광구 직구 옹 고배 뚜껑 심발형 장란형 시루 완 통이 접시 기타 계 
토기 단경호 단경호 단경호 

최소 

개체수 
5 86 3 3 26 3 ? 33 ? 9 2 7 8 190 

비-「}흐 J -S E크L 
2.6 45 .2 1.6 1 6 13.7 1. 6 1.1 

(%) 
17.3 1.1 4.7 1.1 3.7 4.2 0.5 100 

42) 신희권, 2001, 「한강유역 1∼3세기 주거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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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토성 내부의 주거지에서는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가 공반되고 있다 경질무문토 

기는 목이 좁고 경부에 원형의 압인문이 있는 호와 전형적인 장란형토기 등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 기종이 교체되는 토기 변화과정을 보여준다. 대옹은 96-7호 주거지에서 집중적으로 출 

토되었는데 풍납토성의 가-2호 주거지 출토품과는 경부 압인문이나 바닥에 원형의 통굽 등 

제작기법의 유사성이 인정된다. 이 기종은 대부분 저장용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 

로 보았다셔 고배는 회색연질로써 구연부의 높이가 낮고 굽이 나팔상으로 바라진 모습으로 

백제 한성기 고배의 시원양식을 보여준다. 

또한 한양대학교 조사지역의 2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고구려토기의 기종인 광구장경사이 

호와 광구장경양이호는 그 태토나 기형으로 보아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한 기종이 

나 이보다 이른 시기에 사용되어졌을 것으로 보인다+I) ’ 그러나 이 토기익 사용주체에 관해서 

는 연구가 좀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육계토성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입지가 동 

일한 풍납토성에 비해 기종구성이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특히 호류(48 . 6%)와 옹류(14%)의 

비율이 높으며 , 호 · 접시와 같은 기종에서 암문시문기법과 태토 등 고구려토기의 제작기법 

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육계토성이 백제 한성기 중앙과 비교해볼 때 북쪽의 군시-적 접경지역 

이라는 지역적 특색이 강하게 작용한 것o5)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토기류의 특정, 철기류 · 장신구류와 주거지 · 수혈유구의 양상 등으로 미루어보아 

육계토성 내부의 유구는 백제 한성기가 중심을 이루며 이후 고구려 남전기에는 후방 거점성 

으로 사용되 었음을 알 수 있다. 

43) 이러한 제작기법을 가진 대옹은 주로 옹관으로 사용되었던 영산강유역과는 다르게 곡식저장용으 

로 사용되 었음이 밝혀 졌다(京짧遊댄物館, 1999, 앞의 책, 258쪽) 

44) 서울대학교박물관, 1988, r몽촌토성」 , 

최종택, 1995, r한강유역 고구려토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5) 한준영, 2003 , 「백제 한성기의 성곽출토 토기 연구」, r先史와 띤代」 18, 한국고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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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도 7) 96-7호 주거지 출토 대옹 삽도 8) 한앙대 2호 주거지 출토 광구장경사이호 

삽도 9) 97 14호 주거지 출토 호 삽도 1이 한앙대 2호 주거지 출토 호 

52 II.I:얘 六,쫓土JI! 



v. 調훌方注 및 經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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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調훌方法 및 經過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계토성은 임진강 유역의 초기백제사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 

한 유적으로 평까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표조사를 통한 유적의 현황파악과 성격규 

명이 되지 않은 성내부 주거지에 국한된 발굴조사만 이루어져 왔다 이번 조사는 유적의 전 

반적인 현황과 내용을 정리하여 차후 순차적인 학술조사방안을 세우고 그에 따른 정비개발 

과 유적의 효과적인 보존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현장조사에 앞서 육계토성에 대한 관련문헌과 조사지역의 고지도 및 일제시대 지형 

도를 확인하고 푸변유적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여 이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현장 

조시-는 제한된 일정과 여건상의 이유로 시굴조사를 선행히-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시굴 

지역은 군부대 연병장을 중심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토지보상문제로 뿌득이하게 조사범위 

를 軍 소유지인 382번지 일대로 변경하여 약 1300m2 (433±平)을 실시히-게 되었다. 

조사지역은 10 x l Om 방안으로 지형에 맞게 북동-남서 방향으로 총 12개를 구획한 후 남 

북 장축의 2 × 1(〕m의 트렌치를 굴토하여 층위를 확인하는 하향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트렌치 대부분은 군 시설물이 건립되면서 문화층까지 교란된 경우가 많았다. 조사 

가 완료된 트렌치에 대해서는 층위와 유구 평면도 및 단면도를 작성하고 사진촬영 후 기록을 

남겼다. 또한 각 트렌치 중 유구가 확인된 N3Wl N4Wl 트렌치 등의 유구는 하강조사를 실 

시하였고, NlEl, N2El 트랜치에 대해서는 그리드 전체를 확장하여 노출된 유구의 평면을 

확인하였다. 

한편 성벽에 대한 지표조사는 1996년 수해로 유실된 서벽과 북벽일부를 포함한 전 구간 

에 걸쳐 진행하였다. 성벽은 군 벙커와 민묘의 조성 그리고 경작지화 등에 의해 훼손되어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지표조시- 결과를 토대로 육계토성의 전체적인 

범위와 규모, 시설물 등에 대하여 기본현황을 정리함과 동시에 성벽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평띤도 및 종횡단면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방대한 성내부에 대한 조사는 전체적으로 실시하 

는 것이 불가능하여 현재 성내부에 기설된 도로를 이용하여 총 5개의 지점을 구획하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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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였다. 즉 성곽 내부를 횡으로 가로지르는 도로의 북동쪽을 “까”지점, 성내부 동남 

쪽 하단부에서 북동쪽으로 난 도로와 서쪽 내성벽을 연결히는 곳을 “나”지점, 그 맞은편 남 

쪽을 “다”지점, 성곽의 남서쪽 모서리 현 시굴조시-지역 주변을 “라”지점, 성내부 남서쪽 현 

재 포도밭으로 개간된 성벽 상부와 그 아래 지역을 “마”지점으로 구분하였다 

현장조사는 7월부터 8월사이의 한여름에 진행되어 어려움이 많았다 7월 4일 조사에 착 

수한 날 주월리 일대에 우박과 강풍을 통반한 재해가 발생하여 이 지역의 주요 재배작물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주민들은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어 조사에 따뜬 협조를 기대히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1996년과 1997년의 발굴조사결과 유적의 중요성이 현지 주민들에 

게 알려지면서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것을 우려하여 조사첩조에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조사지역이 개인사유지 한복판에 섬처럼 둘러싸여 있어 조사단 및 조사장비의 진출 

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굴지역은 연약한 사질토양이 퇴적되어 있으며 군 막시- 하부구조 

가 그대로 남이-있는 상태여서 적은 강우에도 무너지거나 쓸려가는 상황이 반복되어 조사일 

정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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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調뿔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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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調좁內容 

1. 듬돼屆5周좁 

1) 士層狀態

이번 시굴조사는 각 트렌치의 북벽과 

동벽, 남벽의 층위양상을 개별로 기록하여 

전반적인 층위양상을 파악하였다샤 다만 

지난 3차에 걸친 조시-에샤는 확인되지 않 

았던 두께 30∼40cm의 횡-갈색사질층이 지 

표층 바로 아래에 퇴적되어 있는 것을 제 

외하고는 1996년과 1997년 조사 때의 층위 

와 통일힌- 양상이다. 그러나 현 조사지역 

이 과거 군부대 믹시-기- 위치하였던 관계로 
삽도 11) 토뚱상태 

문화층까지 교란되어진 경우가 많아 유구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시굴조시- 지역의 층위는 각 트렌치 별로 약간의 치-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6개의 층으로 구 

분되어진디. 먼저 I 층인 지표층은 대부분이 교란층으로 두께 10∼70cm이고 김은 곳은 180cm 

가량된다. 이 층에서는 군 시설물에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폐벽돌과 비닐 , 플라스틱 배관, 

스티로폼 조각 판의 쓰레기와 함께 백제토기편 및 즐문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R 층은 두께 

30∼40cm의 황갈색시질층(lOYR 7 /8) , -i으로 이 층위도 군 시설물의 영향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 NOWI, NlWl, N1E1, N3El, N4El, N5El 트렌치에서만 보인다 이곳에서는 유 

46) 토층도는 개별 트랜치별로 북 동 님 벽을 실축하려고 하였으니 조사지역이 군 막사 건립으로 교 

란되어 층위가 상딩히 불안정하였으며 수해로 인히여 트렌치벽이 붕괴되어 트렌치별로 실측이 기­

능한 단면에 한해 실측히 였다, 

47) Mun sell Soil c。Jar Char ts(Gretag Macbeth , New York, 2000) 에 의함(이하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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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m층은 흑갈색사질층(JOYR 3/ 1 )으로 두께 30∼60cm이며 백제 

토기편만 소량 출토되었다. W층은 암갈색사질층(7.5R 3/3)으로 두께 30∼60cm 정도이며 지 

표히- 90∼120cm에서 확인된다. 유구와 유물은 대부분 이 층에서 조사되었다. V층은 명갈색 

사질층(7 ‘ 5R 5/6)으로 두께 20∼30cm 정도이다- 이 층에서는 N5El 및 N4El 트렌치에서만 유 

구는 확인되나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W층인 황갈색사질층(JOYR 6/8)은 유구와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순수 자연층으로 대부분 고운 모래가 퇴적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2) 트렌치볍 조사내용 

(1) NOWl 트렌치 

조사지역의 기장 남쪽에 위치하는 트렌치로 지표면의 90∼ lOOcm 아패에서 유구가 발견되 

었다 트렌지의 동 · 서 남벽은 군 시설물로 인해 문화층이 대부분 훼손되었다. 유구는 남벽 

부에서 주거지 1 7] 와 동벽부 중앙과 북동쪽 모서리 부근에서 각각 수휠유구 ]기씩 확인되었 

다‘ 이중 동벽부 중앙에서는 즐문토기가 출토되었으며 북동쪽 꼬서리의 유구는 일부 교란되 

었다- 유구 내부는 모두 점토외 목탄이 섞인 암갈색사질토가 충진되어 있다 

(2) NlWl 트렌치 

NOWl 트렌치의 북쪽에 위치히며, 갚이 100∼11 0cm에서 암갈색사질층이 확인되었다. 트 

렌치 내부는 남벽부를 제외하고 군 시설물로 인해 문화층까지 완전히 교란되었으나 유구의 

흔적이 남벽과 서벽 단면상에서 확인된다 특히 남서쪽 모서리에서는 벽체나 노지로 추정되 

는 황갈색 진흙이 단띤에서 반원형태로 관잘된다. 

(3) N2Wl 트렌치 

문화층인 암갈색사질층은 지표 하 100cm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이 트E렌치 역시 군 시설로 

인해 서벽과 남벽 그리고 동벽의 문화층까지 대부분 교란된 상태이며, 내부에 콘크리트 구조 

물이 남아있다- 다만 트렌치 동쪽 토층단면에서 주거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노출되었다. 

(4) N3Wl 트렌치 

N2Wl 트렌치의 북쪽에 위치히-며, 동쪽으로는 N3El과 인접히여 있다. 지표 하 100∼120 

60 뼈얘六.찢土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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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에서 유구가 확인되었다. 노출된 유구는 원형의 수혈유구 2기와 중-복된 장방형과 원형의 

주거지가 있다. 원형의 수혈유구와 남쪽의 장방형 주거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하강조사 

를실시하였다. 

트렌치 남쪽의 동벽에 연접하여 노출된 장방형주거지는 서벽에 붙어 연장되고 있으나 둑 

붕괴를 고려하여 노출된 부분의 절반만 절개하여 조사하였다- 바닥과 벽체는 별도의 시설을 

하지 않았다 유구 전체를 조사하지 않아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형태와 규모로 볼 때 

주거지로 판단된다‘ 규모는 깊이 50cm, 길이 310cm이다 또한, 장방형 주거지 하부의 원형주 

거지에서는 벽체에 황갈색의 점토가 다량 함유되었다 유물은 내부퇴적토에서 회청색경질타 

날문토기 구연부편과 즐문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트렌치 북쪽의 원형유구는 서쪽으로 이어지는 원형의 유구와 중복되어 있다. 조사결과 

벽체는 별다른 시설을 하지 않았으며, 바닥은 소형의 강돌을 이용히여 마무리하였다. 내부에 

서는 즐문토기편과 적갈색 회청색 타날문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주꺼지로 보기에는 규모 

가 작으며, 벽폐와 바닥에 별다른 시설을 하지 않아 저장용 수혈유구로 추정된다. 규모는 갚 

이 llOcm. 폭 220cm이다 

(5) N4Wl 트렌치 

유구는 깊이 lOOcm 아래의 명갈색사질층에서 노출되었다. 군 시설뀔이 트렌치와 평행하 

게 설치되어 분화층끼-지 교란되었다. 트렌치 중앙에서 원형의 수혈유구가, 동남벽 모서리에 

서는 수혈로 보이는 유구가 조사되었다 

트렌치 중앙의 수혈유구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의해 파괴되어 반원협의 윤곽선만 확인된 

다. 벽체는 별따른 시설을 하지 않았으며 바닥은 작은 강돌을 이용히-여 미-무리하였다. 유구 

의 일부분만 조사하여 형태와 성격은 분명치 않지만 주거지로 보기에는 소형이며 갚이가 갚 

은 것으로 볼 때 저장용 수혈유구로 판단된다. 내부퇴적토에서는 대형옹편 · 호 구연부편 · 

즐문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규모는 갚이 lOOcm, 폭 230cm이다. 

(6) N5Wl 트렌치 

콘크리트 구조물에 의해 문화층은 대부분 파괴되었다. 지표 하 70cm 지점에서 황갈색사 

질층이 노출되었는데, 이는 다른 트렌치에 비해 약 50cm 정도 상면에 해당된다. 토층의 높。 

로 볼 때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원지형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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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lEl 트렌치 

지형의 제한으로 인해 동쪽의 7m 구간만 조사한 결과 암갈색사질층에서 주거지로 판단 

되는 유구가 확인되었다. 범위확인을 위해 그리드 전체를 확장하였는데, 문화층은 군 시설물 

과 연탄재 및 각종 쓰레기 등의 매립으로 인해 절반가량이 교란되었다 

유구는 주거지 5기 수혈유구 2기가 노출되었다. 그리드의 중앙에서 4∼5m 정도의 폭으 

로 목탄과 점토가 평행하게 남북방향으로 이어지는 ‘안I’ 지-형 주거지가 확인되었고 ‘터’ 자형 

주거지의 하부에서 선대의 것으로 보이는 2기의 유구가 중복되어 조사되었다 그러나 교란 

이 심하여 윤곽선은 분명치 않다‘ 남벽에 붙어 조사된 장방형의 주거지는 중앙부에서 부뚜막 

시설로 보이는 석재들이 노출되었다. 또한 동벽에 접해서 주거지의 바닥면으로 판단되는 부 

정형의 유구 2기가 확인되었다. 서벽의 중앙부에 인접한 곳에서는 타원형! 수혈유구 271 가 조 

사되었다. 한편, 확장 트렌치의 중앙부에는 근래에 조성된 배수시설의 흔적이 있다. 

(8) N2El 트렌치 

N2El 트렌치는 인접한 NlEl 확장트렌치와 입지조건이 동일하여 동쪽으로 7m만 조시하 

였다, 유구는 지표면 120cm 아래에서 노출되었으며 유구의 범위와 분포렐 확인하기 위해 확 

장하였다. 그 결과, 각종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문화층의 절반정도가 교란되었으며, 황갈색 

사질층에서 주거지 2기 · 수혈유구 2기가 노출되었다. 유구는 확장트렌치 서쪽에서 폭 3∼5m 

정도에 남북 장축으로 관찰되나 중복상태가 심하다. 확장트렌치의 동쪽으로 군용 폐기물과 

함께 연탄재, 시멘트구조물, 자갈과 모래 등이 있으며, 후대 배수시설의 흔적이 남북방향으 

로길게 남아있다. 

(9) N3El 트렌치 

군 시설물로 인해 동벽은 전체적으로 교란되었으며 유구의 상면도 부분적으로 파괴되었 

다 유구는 갚이 100∼120cm 아래에서 확인된다. 조사된 유구의 윤곽선뜬 분명치 않지만 주 

거지가 남북방헝;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백제토기만 수습되는 것으 

로 보아 백제주거지로 판단된다 

(1이 N4El 트렌치 

지표 히- 100∼llOcm의 갚이에서 유구기- 노출되었다- 님-벽 에 70cm 정도의 콘크리트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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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화층을 파괴하고 들어서 있는데 이곳에서는 271 의 주거지기- 진-존해 있다. 모두 동벽에 

인접하여 남북방향으로 길게 노출되었으나 중복관계가 심하여 전체적인 형태는 불분명히-다‘ 

내부에서 백제토기만 출토되고 있어 백제 주거지로 판단된다. 

(11) N5 El 트렌치 

시굴조사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지리한 트렌치로 우천시 침수와 붕괴가 계속되어 

조시-를 진행 히-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총 2기의 유구가 지표 하 100∼1 20cm에서 노출되었다. 

북동벽 모서리에는 두께 50cm 높이 lm 기-량의 시-각형 콘크리트구조풀이 문화층을 파괴하 

고 설치되어 있다 이 구조불로 인해 북쪽은 대부분 교란되었지만 유구로 보이는 윤곽선이 

바닥면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동벽 중간지점 . 즉 콘크리트 구조물 밑으로 연접하여 부정형의 

유구가 노출되었다. 한편 동남벽 모서리에서 확인되는 유구는 윤곽선이 인접한 N4El 트렌 

치의 북쪽 유구 윤곽선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 N4E l 트렌치 북쪽유구와 동일유구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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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遺物

(1) NOWl 트렌치 출토 토기류 

도면19-φ(사진37-(D)은 황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외면에쓴 격자문이 시문되었 

는데, 대부분 마모되었다.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O.Scm 

도면19-@ (시-진37-@)는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흑회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구연 

은 긴 경부에서 거의 수펑하게 밖으로 외반되었다. 구연안과 바깥쪽에 넓은 홈을 돌렸으며 

구연단은 편평하게 조성하였다. 내외면에서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 사립이 다 

량 들어있으나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최대두께 0.7cm 

도면19-@ (사진37-@)은 회색 경질토기 호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내만하는 동체에서 

거의 적립해 있다. 구연단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내외면에는 회전훨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석립파 사립이 포함되었는데 소성상태는 좋은 편이다. 

최대두께 0.3cm 

도면19-@(사진37-@)는 속심이 황갈색을 띠는 회색 연질토기 호의 구연부편이다. 내만 

하는 동체에서 직립하였으며 구연단은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내외면은 미-모되어 자세한 관 

찰이 힘들다. 태토에는사립이 다량들어있다 

최대두께 0.7cm 

도면19-@(사진37-@)는 적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한번 살짝 꺾여 외반하는 것 

으로 여겨지는데,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다. 구연단 끝에 홈을 두어 단이 지게 조성하였다. 

태토에는시-립띠 다량혼입되었다. 

최대두께 l.2cm 

80 않얘六l쫓土뼈 



도면19-@(사진37-@)은 속심이 황갈색을 띠는 회색 연질토기편이다. 경부가 일부남아 

있다. 외면에는 선문이 타날되었으며 경부와 경부와 가까운 부분에는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함유되었다. 

최대두께 0.3cm 

도면i9-G)(사진38-@)은 회색을 띠는 연질토기편이다. 경부가 일부 남아있다. 외변에는 

0.3 × 0.3cm 격자문이 시문되었다. 형태와 두께로 보아 비교적 큰 기종;의 편으로 추정된다. 

태토에는 가는사립이 다량 들어있다. 

최대두께 l.Ocm 

도면20-CD C사진37-0))은 회청색 경질토기편이다 내외면에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 

에는 사립이 환입되었으며 단면상으로 기포가 관찰된다. 

최대두께 0.6cm 

도면20-@(사진38-@)는 회색 연질토기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평행선문이 타날되었 

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들어있다. 

최대두께 0.6cm 

도면20-@(사진3s-CD)은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띤에는 선문이 중복 시문되 

었는데 , 마모둬어 희미하다. 내면에는 지두압흔이 드러난다. 태토에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 

었다‘ 
최대두께 l .Ocm 

도면20-@(사진38-@)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0.25 × 0 . 25cm정도 

의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소량 들어있다. 

최대두께 0.6cm 

도면20-@(사진38-@)는 적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 

는데, 마모되거나박락되어 희미하다. 태토에는굵고가는사립이 다량들어있다. 

씨調훌內容 8l 



최대두께 O.Scm 

도변20-@(사진38-@)은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눈 격자문이 타날되었 

으며 물손질로 인해 희미하게 관찰된다. 태토에는 사립이 다량 포함되었으나 소성성태는 양 

호하다. 

최대두께 0.8cm 

도면20-(f) (사진38-(f))은 회백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눈 격자문이 시문되었 

는데 마모되어 희미하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5cm 

도면20-@(사진38 @)은 회갈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0.35 × 0.35cm 정도 

의 격자문이 시문되었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소량 함유되었으나 치밀하다. 

최대두께 O.:Scm 

도면20-@(사진38-®)는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는 

데 마모기- 심해 희미하다. 내외면이 마모되어 사립이 다량 드러나 있다. 

최대두께 1. :3cm 

도면21-CD (사진39-(D)은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 

는데 마모되어 희미하게 관찰된다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1.7cm 

도면21-®(사진39-®)는 회청색 경질토기편이다. 외면에 격자문이 타날된 동체부편으로 

색조, 두께 , 태모 등으로 보아 도면21-CD과 같은 편으로 여겨진다. 

최대두께 1. 7cm 

도변2 1 @(사진39-@)은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전체적인 형태로 보아 도면 

12 CD, 12 @와 같은 개체의 잔편으로 추정된다. 크기로 보아 대형기종;이었을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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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대두께 1.7cm 

도면21-@(사진39-@)는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횡선문이 시 

문되었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들어있다. 

최대두께 0.8cm 

도면21-@(사진39-@)는 흑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0.15 × 0.3cm 정도의 

격자문이 비교책 정연하게 타날되었다. 내변에는 물손질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태토에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었다. 

최대두께 1.5cm 

도면21-@(사진39-@)은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는 

데 대부분 물손질을 가해 정변하였다. 정면한 면 위에 명문이 음각되었는데 , 정확한 해석이 

어렵지민 ‘ P ’ 자와 같이 보인다. 태토에는미세한사립이 들어있으며 정선된 편이다. 

최대두께 0.성cm 

(2) NlWl 프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도면22-CD (사진40 @)은 회청색 경질토기편이다. 경부가 일부 남아있으며 형태는 내만 

하는 동체에서 직립한 것으로 여겨진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는데 물손질로 정면하 

여 일부에서만 관찰된다. 석립과 사립이 다량 포힘되었다. 

최대두께 1. 4cm 

도면22-@(사진40-@)는 속심이 흑회색을 띠는 회백색 연질토기의 통체부편이다. 외면 

에는 선문을 사선방향으로 엇갈려 시문하였는데 마모되어 희미하다 석립과 사립이 다량 혼 

입되었다. 

최대두께 O.B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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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2Wl 트렌치 출토 토기류 

G] 흑회색 사질층 

도면23-G)(사진41-G))은 회청색 경질토기 호의 구연부편이다. 경뿌는 내만하는 동체에 

서 직립하였으며 구연은 살짝 외반되었다. 구연단은 편펑하게 처리한 후 흠을 돌렸으며 구연 

안쪽에도 흠을 돌려 굴곡졌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동체최대두께 0.7cm 

도면23-@(사진41-@)는 회색 연질토기 호의 구연부편이다. 구연픈 경부에서 부드럽게 

외반되었고 구연단에 흠을 돌렸다. 내면에는 경부와 동체의 경계에 점토이음흔적이 관찰된 

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포함되었다. 

동체최대두께 0.5cm 

도면23-@(사진41-@)은 회색 연질토기편이다. 반듯한 면이 남아있는 것으로보아 구연 

부편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다. 내외변에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깨진 면으 

로 가는 사립 이 관찰된다. 

동체최대두께 0.5cm 

도면23-©(사진41-©)는 회색 경질토기의 경부편이다 동체부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으 

며 경부에는 물손질이 관찰된다, 내변에도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들어 

있다 

통체최대두께 0.8cm 

도면23-@(사진41-@)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 

다. 내면에는 희미하게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혼입되었다. 

동체최대두께 0 .7cm 

도면23 @(사진41-@)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 

다 태토에는 사립이 함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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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최대두꺼I O.Scm 

도면23 @(사진41-CT))은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 

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다량 포함되었다. 

동체최대두께 0.7cm 

도면23-@(시진41-@)은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변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 

다. 태토에는굵고가는사립이 다량함유되었다. 

동체최대두께 cm 

도변23-@(사진41-®)는 회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는 

데, 물손질을 가해 부분적으로 문양이 희미하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동체최대두께 o.6cm 

도면23-@) (시-진41 -@))은 흑회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 

으나 물손질을 가해 일부분에서 관찰된다.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남아있다. 태토에는 가는 사 

립이 소량포함되었다. 

동체최대두께 0. 7cm 

도면23-@(시-진41-@)은 황갈색 연질토기의 우각형 파수부편이다. 동체에 붙착되었다가 

따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체에서 손을 사용해 만든 흔적이 드러나며 끝을 뭉묵하게 조 

성하였다. 태토애는 미세한 사립이 들어있다. 

길이 6.Scm , 너비 3. lcm 

@ 암갈색 사질층 

도면24-CD C사진42-CD)은 회색을 띠는 경질토기편이다. 경부가 일부남아있으며 내만하는 

통체에서 직립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동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고 경부와 가까운 부분에 

는 물손질을 가해 정면하였다. 내변에는 물손질을 가하였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이 다 

량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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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두께 o.6cm 

도면24-@(사진42-@)는 적갈색을 띠는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이 대부분 마모 

되었거나 박락되었는데 일부에서 희미하게 격자문을 앓게 타날한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에 

는 미세한 사립이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9cm 

도면24 @(사진42-®)은 회색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으 

나마모되어 희미하다. 태토에는미세한사립이 들어있다. 

동체최대두께 0.8cm 

(4) N3Wl 트렌치 출토 토기류 

G) 교란층 

도면25-G) (사진43 -(D)은 회갈색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평행선문+횡선문이 

타날되었다. 내변에는 희미한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태토에는 기-는 사립이 함유되었다. 

동체최대두께 O.Scm 

@ 원형유구 

도면25 @(사진43-®)은 속심이 황갈색을 띠는 회색토기의 바닥편이다. 내면에는 회전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들어있다‘ 

바닥최대두께 O.Scm 

@ 장방형유구 

도면25 @(사진44-CD)은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흑회색 경질토기편이다 경부가 3.Scm정 

도 남아있는데, 곡선으로 내만하는 동체에서 거의 직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체에는 0.5 × 

0.4cm 정도의 격자문이 비교적 정연하게 타날되었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다량 포함되었으 

나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최대두께 o. 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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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5-@(사진44-@)는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으 

며 내변에는 물손질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다량 포힘되었다. 

최대두께 0.9cm 

도면25-@(사진44-@)은 회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단명형태효 보아 바닥과 가까 

운 것으로 추정된다. 외면에는 평행선문이 시문되었는데 종방향과 사선방향으로 타날되어 

일부 겹치기도 따였다. 내면에는 지두압흔과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소량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5cm 

도면25-@(사진44-@)는 적갈색을 띠는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0.5 × 0. 4cm 

정도의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들어있다. 

최대두께 0.6cm 

도면25-@(사진44-@)는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변에는 격자문+횡선문이 티-

닐-되었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O.Scm 

도띤25-@(사진44 -@)은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띤에는 격자문을 타날한 후 

물손질을 가하였다. 태토는 가는 사립이 함유되었다 

최대두께 O.Scm 

(5) N4Wl 뜨렌치 원형수혈유구 출토 토기류 

도면26-(D (시-진45)은 황갈색 연질토기 호의 구연부편이다. 구연과 동체일부분을 제외하 

고는 대부분 결실되었다. 경부는 3cm 정도이며 내만하는 동체에서 직립하였다. 구연은 바깥 

쪽을 향해 수평으로 짧게 바라졌고 구연단에는 넓은 흠을 둘렀다 동체외면에는 사선문+횡 

선문이 타날되었다. 경부와가까운부분과경부에는물손질로정면한흔쩍이 드러난다. 내면 

에는 동체와 경뿌의 경제에 점토이음흔적이 관칠-되는데 이를 물손질과 도구로 다듬은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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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아있다. 태토에는 미세하고 가는 사립이 혼입되었으나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추정구경 16.4cm, 동체최대두께 0.4cm 

도면26-®(사진46-(D)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 

으며 내면에는 점토이음흔적이 관찰된다. 전체적인 형태로 보아 도면26--@ . @와 같은 편으 

로 추정되나 서로 붙지는 않는다. 

동체최대두께 1. 3cm 

도면26-@(사진46-®)은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두께와 형태로 보이- 대형용 

기인 옹의 편으로 추정된다. 외면에는 0 . 3 × 0 . 3cm정도의 격자문을 중복시문하였다. 내면에는 

끝이 2.Scm 정또되는 도구로 회전하며 정면한 흔적이 관잘된다. 점토이음흔적도 확인된다.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포함되었으나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동체최대두께 1.3cm 

도띤26-@(사진46-@)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변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 

으며 내면에는 점토이음흔적이 관찰된다. 태토나 문양의 시문 형태 등으로 보아 도면26-@ 

와 같은 편으로 추정되나 서로 부착되지는 않는다. 

동제최대두께 1.3cm 

(6) NlEl 트렌치 출토 토기 류 

G〕 교란층 

도면27-CD(사진47-CD)은 회색을 띠는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형태로 보아 대형 옹의 

편으로 여겨진다. 구연은 경부에서 짧게 수평하게 외반되었으며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하였 

다. 구연 안쪽에는 넓은 홈을 두었다.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는 굵고 가 

는 석립과 사립이 다량 포함되었으나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추정구경 54 .. 2cm, 두께 l. 4cm 

도면27-®(시-진47-®)는 회청색 경질토기 옹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긴 경부에서 수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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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바라졌으며 안에는 넓은 흠을 돌렸다. 구연단은 비교적 편평하게 조성하였다. 내외면은 물 

손질로 정면하였다.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는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동체최대두께 l .Ocm 

도면27-@(사진47-@)는 회색 연질토기 호의 구연부편이다. 동체의 일부와 경부가 잔존 

해 있는데, 경부는 내만하는 동체에서 직립하였다. 구연은 외반되었으며 구순은 편평하다. 

내면의 태토이음 흔적으로 보아 경부를 따로 만들어 부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외면에서 회 

전물손질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는 가는 사립이 포함되었다, 

추정구경 13.2cm, 동체최대두께 0. 4cm 

도면27-@(사진47-@)은 회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경부는 내만하는 동체에서 직 

립한 것으로 보이며 구연은 외반되었다. 내외면에서 물손질흔이 관찰되나 희미하다. 태토에 

는 가는 시립이 들어있다. 

동체최대두께 0. 6cm 

도면27-@(사진47-@)는 회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경부와 구연의 일부가 남아있는 

데 , 경부는 직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연은 밖으로 짧게 바라져 있으며 구연단은 편펑하게 

조성하였다. 내외면은 미-모되어 자세한 관칠이 힘들다. 태토에는 사립띠 소량 포함되었다. 

최대두께 o.6cm 

도면27-@(사진47-@)은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형태로 보이- 경부와 가까운 부 

분으로 추정된다 외면에는 사선문이 타날되었으며 그 위로 횡선이 돌아가고 있다. 내외면에 

서 물손질로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7cm 

도면27-0) (사진47-0))은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면에는 손으로 누른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에 석립과 사립이 다량 함유되어 거친 느낌이다. 

최대두께 0.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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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7-@(사진47-@)은 회색 연질토기 의 동체부편으로 형 태로 보아 저부에 가까운 편 

으로 추정된다. 외면에는 선문이 타날되었으며 표면이 부분적으로 박락되었다. 내면에는 물 

손질혼이 관찰띈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포함되었다. 

최대두께 0.8cm 

도변28-(D (사진48-(D)은 외면이- 황갈색과 흑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선문。 

중복타날되었다. 아랫변에 흑색을 띠고 있는 것은 불에 닿은 흔적이 추정된다. 내변에는 유 

기질이 흡착된 것이 관찰된다. 점토이음흔적과 종 횡방향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확인된다. 태 

토에는 가는 사립이 다량 흔입되었다‘ 

최대두께 0.9cm 

도면28 @(사진48 @)는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으 

나 마모되어 희미하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들어있다. 

최대두께 1. :tcm 

도면28-@(사진48-@)은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 

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함유되었다. 

최대두께 0. 7 cm 

도면28-@(사진48-@)는 황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변에는 사격자문이 시문되 

었다. 태토에는가는사립이 다량포함되었다 

최대두께 0.9cm 

도면28-@(사진48 @)는 속심이 황갈색을 띠는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 

는 선문이 중복 시문된 듯 보이며 횡선이 한줄 돌아가고 있으나 잔존하는 편이 작아 자세한 

문양을 알 수 없다.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들어있다 

최대두께 0.7cm 

도면28-@(사진48-@)은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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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다량 들어있다. 

최대두께 0.7cm 

도면28-(7) (사진48-(7))은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을 시문한 

후 물손질을 가해 일부에서만 관찰된다. 태토에는 사립이 포함되었다‘ 

최대두께 0.5cm 

도면28-@(사진48-@)은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은 마모되어 자세한 관찰 

이 힘들며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O.Bcm 

도면28-@(사진48-@)는 회색 연질토기의 바닥편이다. 안바닥에 회전 물손질흔이 관찰 

된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들어있다. 

바닥최대두께 0.8cm 

@ 유구내부 퇴적층 

도면29-G) (사진49-G))은 적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외반된 것으로 여겨 

지며 구연단은 비교적 둥글게 처리하였다. 동체 외변에는 격자문이 시분되었고 내면에는 물 

손질흔이 관찰권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6cm 

도면29-@(사진49-@)는 내변에 흑회색을 띠는 회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수평하게 꺾여 외반하였으며 구연단은 편평하게 조성하였다. 구연안쪽에는 넓은 흠이 돌아 

간다.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이 다량 포함되어 거친 

느낌이다. 

최대두께 0.8cm 

도면29-@(사진49-@)은 회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내만하는 동체에서 직 

립하였으며 구연은 거의 수평하게 외반되었다. 구연단에는 횡선을 한품 돌려 단면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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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 자형이다. 내외면에는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미세한 시-립씨 들어있다. 

최대두께 0. 4cm 

도면29-@(시-진49-@)는 회색 연질토기의 경부편이다. 외면에는 선문이 타날되었으며 

경부는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내외면이 마모로 인해 사립이 다수 노출되어있어 사립이 다량 

혼입된 것을 알수 있다. 

최대두께 o.6cm 

도띤29-@(사진49-@)는 회청색 경질토기편이다 경부가 일부남았으나 자세한 형태는 

알기 힘들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사립이 함유되었으나 소성상태 

는좋은편이다. 

최대두께 0.3cm 

도띤29-@(사진49-G))은 적갈색 연질토기편이다 경부가 일부 잔촌해 있으며 외면에는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다 내외면에 마모가 심해 석립과 사립이 많이 드래나 있다. 

최대두께 0.9cm 

도면29-G) (사진49-@)은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회청색 경질토기편이다 경부가 일부 있 

으나 잔존하는 면이 적어 형태는 알 수 없다. 내외면에서는 물손질혼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이 혼입되었으나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최대두께 O.Scm 

도면29-@(사진49-@)은 황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 

는데 대부분 마모되어 희미하다.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다량 포함되어 거칠다. 

최대두께 o .. 6cm 

도면30-0) (사진50-0))은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 

에는 평행선문+횡선문과 격자문이 시문된 것으로 보아 저부와 가까운 편으로 추정된다. 내 

면에는 여러방향의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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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두께 0.7cm 

도면30-®(사진50-®)는 황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장방형의 격자문이 

타날된 것으로 여겨진다. 태토에는 석렴과 사립이 다량 들어있다. 

최대두께 0.9cm 

도면30-@(사진50-@)은 회백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 

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함유되었다. 

최대두께 o. 7cm 

도면30-@(사진50-@)는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두께로 보아 대형기종의 편으 

로 추정된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마모되어 희미하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 

립이 다량혼입되었다 

최대두께 1.8cm 

도면30-@(사진50-@)는 회백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중복타날 

되었다. 태토에는가는사립이 포함되었다. 

최대두께 0.6cm 

도면30-@(사진50-@)은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단면상으로 살짝 꺾여 있어 저 

부와 가까운 편으로 여겨진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들어있다. 

최대두께 0.5cm 

도변30-G) (사진50-G))은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내외면은 마모되고 박락되어 

표면이 고르지 못하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다량 흔입되었다 

최대두께 0.8cm 

도면30-@(사진50-@)은 내면이 황갈색을 띠는 흑회색 연질토기의 저부편이다. 외면에 

는 격자문이 시문되었으나 마모되어 일부분에서만 관찰된다.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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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되어 거칠다. 

최대두께 0.8cm 

(7) N2El 트렌치 출토 토기류 

@ 교란층 

도면31-CD(사진51 @)은 황백색을 띠는 토기편으로 경도는 나질에 가깝다. 구연이 일부 

남아있는데, 내만하는 하는 통체에서 직립한 것으로 여겨진다. 통체는 단면상으로 급하게 곡 

면으로 꺾여 견부가 생겨났다.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남아있다. 태토는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여있는데, 소성상태는 좋은 편이다. 

동체 최 대두께 0.5cm 

도면3 1 @(시-진51-®)는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 

에는 평행선문과 격자문이 시문되었는데 격자문이 후에 타날된 것으로 보인다. 태토는 가늘 

고굵은사립이 다량포함되어있다. 

동체최대두께 0.8cm 

도면31-@(사진51-@)은 속심이 회갈색을 띠는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크기와 

형태로 보아 대형기종의 편으로 추정된다. 외면에는 0.3 × 0.3cm 정도의 격자문을 중복시문한 

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태토에는 가는 사림이 소량 혼입되었다. 

동체최대두께 l.Ocm 

도띤31-@(사진5 1-@)는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 

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일부 물손질을 가해 지워졌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소량 

혼입되었으나 치밀하다. 

동체최대두께 0.6cm 

도면31 @(사진5 1-@)는 회갈색을 띠는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변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는데, 눈의 크기가 0.2 × 0.2cm 정도이며 눈의 간격 또한 0.2cm이다 태토에는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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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이 소량들어있다 

동체최대두께 0.5cm 

도면31-@(사진51-@)은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으 

나 마모되어 희미하다. 내면에는 횡방향과 사선방향의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 가는 사 

립이 소량포함되었다. 

동체최대두께 0.9cm 

도면31-Cf)(사진51-Cf))은 회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0.3 × 0.3cm의 격자 

문 위로 횡선을 몰린 후 그 위로 격자문을 타날되었다. 내면은 표변에 군데군데 박락되었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동체최대두께 0.9cm 

@유구내부퇴적층 

도띤32-(D(사진52-(D)은 회백색 연질토기로 호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내만하는 동체 

에서 외반됨없이 길게 직립하였으며 구순은 비교적 둥글게 처리하였다. 동체에는 평행선문 

이 시-선방향으로 타날된 것으로 보이나 잔존하는 편이 작아 세밀한 관찰이 어렵다. 

동체최대두께 0.6cm 

도면32-®(사진52-®)는 황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내만하는 동체에서 

외반된 것으로 보이며 구연단은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외면에는 구연까지 격자문이 시문되 

었으며 경부에는 횡방향으로 물손질로 정변하였다. 태토에는 가늘고 굵은 사립과 석립을 다 

량혼입되어 거칠다. 

동체최대두께 O.Scm 

도면32-@(사진52-@)은 회백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동체에서 길게 외반 

된 것으로 보이며 구순은 편평하게 조성하였다 내외면에는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동처l최대두께 0.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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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2-@) (사진52-@))는 황갈색 연질토기로 호의 구연부편으로 여겨진다. 경부는 내만 

하는 동체에서 직립되었으며 길이는 2.Scm 정도이다. 구연은 경부에서 밖으로 바라졌으며 구 

순은 편평하게 조성되었다. 내외면에는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가는 시립이 다량 포 

함되었다. 

통체최대두께 O. Scm 

도면32 @(사진52-@)는 적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통체에서 밖으로 꺾 

여 외반되었으며 구순을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외면은 마모되어 자세한 관찰은 힘들다. 태토 

에는 미세한사립이 소량들어있다. 

동체최대두께 0.6cm 

도면32-@(사진52-@)은 적갈색 연질토기의 경부편이다. 외면에는 평행선문이 타날되었 

으나 마모되었다 내외변에는 가늘고 굵은 사립이 다량 포함되어 거친느낌이다. 

동체최대두께 l .Ocm 

도면32-G)(사진52-G))은 회백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승문이 시문된 것 

으로추정된다 태토에는가는사립이 다량혼입되었다 

동체최대두께 0.9cm 

도면32-@(사진52-@)은 회백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선문이 타날된 것 

으로 보이나 대부분 마모되어 일부에만 남아있다.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태토에는 기 

는사립이 소량들어있다 

동체최대두께 0.Scm 

도면32-®(사진52-®)는 회백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으로 도면32-(§)과 같은 편으로 추 

정되나 서로 붙지는 않는다. 외면에는 평행선문이 시문되었으나 마모되어 희미하다. 태토에 

는 가는 사립이 소량 포함되었다. 

동체최대두께 O.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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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3-(1) (사진53-(1))은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변에는 0 . 3 × 0. 3cm의 격자 

문이 중복타날되었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동체최대두께 O.Scm 

도면33-@(사진53-@)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 

다 태토에는 사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동체최대두께 0.6cm 

도면33-@(사진53-@)은 속심이 회백색을 띠는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3.5 

× 3.5cm의 격지-푼이 타날되었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다량 들어있다. 

동체최대두께 0.9cm 

도면33-@(사진53-@)는 황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은 0.3 × 0.3cm 정도의 격 

자문이 타날되었다. 태토는 정선된 편이다. 

동체최대두께 1.0cm 

도면33 -@(사진53-@)는 회색 연질토기편으로 저부이다. 내변에 물손질흔이 희미하게 

확인된 것 외에 마모되어 자세한 관찰이 어렵다. 태토는 정선된 편이다 

동체최대두께 0.6cm 

도면33-@(사진53-(1))은 회색 연질토기의 저부편으로 도면33-@와 같은 개체의 편으로 

보이나 서로 붙자는 않는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소량 포함되었다. 

동체최대두께 o.6cm 

도면33-(1) (사진53-@)은 회청색 경질토기의 저부편이다. 바닥은 거의 유실되었으나 꺾 

인 부분이 남아있다. 돌아가는 면이 좁고 굵기가 앓은 것으로 보이- 소형 기종의 편으로 추정 

된다‘ 태토에는 가늘고 굵은 석립이 다량 포함되어 표면이 고르지 못하다. 

동체최대두께 0.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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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변33-@(사진53 @)은 회백색 연질토기의 바닥편이다. 마모가 섣해 자세한 관찰이 어 

렵다 태토에서 미세한 사립이 확인된다 

바닥최대두께 0.5αn 

(8) N3El 트렌치 유구내부퇴적층 출토 토기류 

도면34-CD (시-진54 @)은 속심이 회백색을 띠는 회색 연질토기 동이의 구연부편이다. 구 

연은 동체에서 수평하게 꺾여 외반되었으며 구연안쪽에는 넓은 홈을 룹렸다 외면에는 격지­

문을 시문하였다. 태토에 가는 시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7cm 

도변34-®(사진54-@)는 속심이 황갈색을 띠는 회색 연질토기의 폼체부편이다. 외면에 

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들어있다. 

최대두께 0.7cm 

도면34-@(사진s4-CD)은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흑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경부에서 밖으로 수평하게 바라졌으며 구연단은 편평하게 조성하였다. 구연안과 밖에 넓은 

흠이 돌아가고 있다.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혼이 돌아가고 있다. 태토애 가는 사립이 들었으 

나치밀하다 

최대두께 0.7cm 

도면34-@ (사진54 @)는 내면에는 적갈색과 회색을 외면에는 황갈색과 회색을 띠는 동 

체부편이다, 크기로 보아 대형기종의 편으로 여겨진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중복 타날되었는 

데 , 바닥과 가까운 부분에는 미-모되었다 내면에는 여러방향의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 

에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었다. 

최대두께 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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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N4El 뜨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도면35-CD (사진55 -CD)은 황백색을 띠는 니질에 가까운 연질토기편이다. 형태로 보아 연 

통의 편으로 추정된다. 외면에는 돌대가 한줄 돌아가고 있는데 대부분 박락되었다 내변에 

는 돌대를 붙이기 위해 손으로 누른 흔적이 관찰되며 여러방향으로 물손질을 가해 정면하였 

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들어있으나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동체최대두께 1.0cm 

도면35-@(사진55-@)는 황백색의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형태, 태토 등으로 볼 때 

도면35-CD과 같은 편으로 추정된다, 내변에는 종방향의 물손질흔이 관칠-된다. 

동체최대두꺼] l. l cm 

(10) N5El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도면36-CD (사진56-CD , 57)은 황갈색 연질토기 옹의 구연부편이다. 구 연은 수평하게 바라 

진 것으로 보이며 구연단을 각을 지게 조성하여 단면형태가 ‘ >’ 이다. 구연의 두께가 동체보 

다 두툼하게 조성하였다. 또한, 1.5 × 1.0cm 정도 크기로 타원형태의 구멍이 뚫려 있다. 끝이 

넓은 도구로 돌려가며 정변한 흔적이 드러난다. 내면의 대부분은 박락꾀어 표면이 거칠다. 

태토에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l.lcm 

도면36-@ (사진56-@)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변에는 격자문을 시문한 

후 물손질을 가해 지운 뒤 횡침선 3줄을 돌렸다.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1.0cm 

(11) 지 표수습 토기 류 

도면37-CD C사진ss-CD)은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회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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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점토이음흔적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사립이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1.3cm 

도면37-@ (사진58-@)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중복시문 

되었다. 내변에는 점토이음흔적이 관찰된다. 단면상에서는 토기의 횡방향으로 덧붙인 것이 

확인된다. 태토에는 사립이 소량 들어있다. 

최대두께 1.2cm 

도면37-@(사진58-@)은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변 

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변에는 석립이 노출되었다.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다량 혼입 

되었다. 

최대두께 1.2cm 

도면37 @(사진58-@)는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 

에는 격자문이 중복해서 타날되었다. 태토에 석립과 사립이 다량 함유되었다. 

최대두께 1.2cm 

도면37-@(사진58-@)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0,2 × 0.4cm 정도 크 

기의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포함되었다. 

최대두께 1. 6cm 

도변38-(D (사진59-CD)은 적갈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수평하고 짧게 외반 

되었으며 구연단은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내외면에서 희미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 

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었다. 

최 대두께 O.Scm 

도면38-@(사진59-@)는 회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외반되었으며 구연단은 

편평하게 조성하였다. 내외면에는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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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8-@(사진59-@)은 회색 연질토기의 경부편이다. 외변에는 평행선문이 타날되었 

다. 태토에는 사립이 들어있다. 

최대두께 0.4cm 

도면38-@(사진59-@)는 내면이 회색을 띠는 황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 

는승문이 타날된듯하나마모되어 희미하다. 태토에는굵고가는사립이 다량들어있다. 

최대두께 0.9cm 

도면38-@(사진59-@)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평행선문+횡선문이 

시문되었다. 내떤에는 사선방향의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7cm 

도면38-@(사진59-@)은 황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평행선문이 시문되 

었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포함되었다. 

최대두께 o.6cm 

도면38 @(사진59-®)은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는 

데 , 부분적으로 마모되어 희미하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들어있다. 

최대두께 l.2cm 

도면38 @(사진59-(1))은 회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세줄의 파상문과 횡 

선문이 돌아가고 있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이 첨가되었다. 

최대두께 l.Ocm 

도면38-®(사진59-@)는 황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두께가 매우 두툼한 것으로 

보아 대형기종의 잔편으로 여겨진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는데, 대부분 박락되거나 

마모되었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2.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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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9-CD (사진60-CD)은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두께로 보이 대형기종의 편으 

로 여겨진다. 외면에는 비교적 큰 격자문이 시문되었으나 마모되어 정펙한 크기를 알 수 없 

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함유되었다 

최대두께 2.3cm 

도면39-@ (사진60-®)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0.35 × 0.35cm 정도 

의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사선방향의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 

립이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9cm 

도면39-@(사진60-@)은 회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으 

나 마모되어 부분적으로 희미하다 내면에는 종방향과 회방향의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 

는치밀한면이다. 

최대두께 0.7cm 

도면39-@(사진60-@))는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었으 

나 마모되었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들어있다 

최대두께 1. l cm 

도면39-@(사진60-@)는 회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중복 시문 

되었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포함되었다. 

최대두께 0.7cm 

도면39-@(사진60-@)은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중복타날 

되었다. 문양이나 단면형태로 볼 때 저부와 가까운 편으로 여겨진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첨 

가되었다. 

최대두께 0.7cm 

도면39-CV(사진60-CV)은 내면에 회백색을 띠는 적갈색 연질토기편이다. 내외면에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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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되어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들어있다. 

최대두께 0.7cm 

(12) 경질무문 토기류 

도면40-G) (사진61-G))은 적갈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약간 외반하였으며 

끝을 비교적 둥글게 처리하였다. 외면에는 물손질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내면은 불에 그을 

려 대부분 검은 색을 띠고 있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이 다량 혼입돼었다. 

최대두께 0.7cm 

도면40-@(사진61-@)는 적갈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만 따로 만들어 붙여 외 

반되게 성형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면에는 횡침선이 보이는데 이는 정면할 때 도구를 사용한 

흔적으로 보인다 태토에는 사립이 다량 들어있다. 

최대두께 0.6cm 

도면40-@(사진61-@)은 황갈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내면에는 정면할 때 도구를 

쓴 흔적과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사립이 다량 포함되었다. 

최대두께 1.0cm 

도면40-@) (사진61 @)는 황갈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밖으로 바라지게 조 

성하였으며 끝을 둥글게 처리하였다 외면에는 박락이 심해 자세한 관찰이 힘들다. 내면에는 

지두압흔과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6cm 

도면40-@(사진61-@)는 적갈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살짝 외반된 것으로 

여겨지며 끝을 편편하게 조성하였다. 외면에서 희미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 가는 사 

립이 함유되었다 

최대두께 0.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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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0 @(사진@ @)은 적갈색 연질토기의 저부편이다. 바닥은 편평했을 것으로 보이 

며 대부분 마모돼어 자세한 관찰이 힘들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포함되었다. 

동체최대두께 0.6cm 

도면40-G)(사진61-G))은 내면이 적갈색이 띠는 황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 

에는 마모되어 사립이 다수 노출되었다. 내변에는 희미하게 여러방향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에 사립이 다량 들어 있다. 

최대두께 o.6cm 

도면40-@(사진61-@)은 적갈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내외면이 마모되고 박락되어 

자세한관찰이 템들다. 태토에는가는사립이 첨가되었다 

최대두께 1.0cm 

(13) 즐문토끼류 

도면41-(i) (사진62-(D)은 내외면이 적갈색을 띠는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살짝 바라졌으 

며 끝은 비교적 뾰족하게 표현하였다. 외면에는 삼각형 모양의 점열문 세 줄을 압날하였다. 

점열문 아래에는 삼각집선문을 시문하였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7cm 

도변41-@(사진62-@)는 내면에 흑회색을 띠는 적갈색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삼각집 

선문을 시문하였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다량 포함되었다. 

최대두께 0.6cm 

도면41-@(사진62-@)은 내외면이 적갈색을 띠는 통체부편이다. 외변에는 끝이 기-는 도 

구로 삼각집선문을 시문하였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다량 들어있다 

최대두께 o.6cm 

도면41-@(사진62-@)는 적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다치구로 삼각집선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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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하였다. 내변은 대부분이 빅-락되었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었다. 

최대두께 0. '5cm 

도면41-@(사진62-@)는 내외면은 적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은 마모되어 문양 

이 희미한데 삼각집선문이 시문된 것으로 보인다 내변에는 점토이음흔적과 손으로 누른 흔 

적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다량 첨가되었다. 

최대두께 0.7cm 

도면41-@(사진62-@)은 내외면이 황갈색을 띠는 통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삼각집선문을 

시문한 것으로 여겨진다. 내면은 마모되어 사립이 다수 노출되었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 

립이 다량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5cm 

도면41-(7)(사진63-(D)은 내외면이 황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다치구로 사 

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삼각집선문을 시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 

이 다량포함되었다. 

최대두께 0.6cm 

도면41-@(사진63-®)은 황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은 대부분 마모되어 희 

미하게 문양이 관찰되는데 삼각집선문이 시문되었다. 태토에 미세한 사립이 들어있다. 

최대두께 1.0cm 

도면41-®(사진63-@)는 내면에 흑회색을 띠는 적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변 

에는 다치구로 삼각집선문을 표현하였다. 태토에 가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었다. 

최대두께 0.7cm 

도면41-@) (사진63-@)은 적갈색을 띠는 통체부편이디-- 외면에는 끝이 가는 도구로 집선 

문을 시문한 것으로 보인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첨가되었다. 

최대두께 0.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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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1-@(시-진63-@)은 내면이 흑회색을 띠는 흑갈색 동체부편이다. 끝이 둥근 도구로 

횡선을 두른 뒤 그 아래 사선문을 시문하였으나 잔편이라 전체적인 문양은 알 수 없다 태토 

에 가는 사립이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0.4cm 

도면42-(i) (사진63-@)은 내면이 흑갈색을 띠는 적갈색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끝이 날 

카로운 도구로 사선문을 시문하였으나 작은 파편이라 전체적인 문양을 알 수 없다. 태토에 

가는사립이 들어있다. 

최대두께 o.6cm 

도면42-®(사진@ @)는 내외면이 적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단선문을 두 

줄을 압날한 후 아래에 사선문을 시문하였으나 잔편이라 전체적인 문양을 알 수 없다. 태토 

에는 미세한 사립이 첨가되었다. 

최대두께 0.5cm 

도면42-@(사진63-G))은 적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방형의 문양이 압날한 

것이 보이나 워낙 작은 파편이라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다, 매토에는 띠세한 사립이 흔입되 

었다. 

최대두께 O.Scm 

도면42-@(사진64-@)는 황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선방향의 문양이 확 

인되나 잔편이파 문양은 파악히-기 어렵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이 합유되었다. 

최대두께 1. 0cm 

도면42-@(사진64-(i))는 내외면이 황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끝이 둥근 다 

치구를 이용해 사선방향으로 길게 시문하였다 태토에는 사립이 디-량 들어있다. 

최대두께 1. lcm 

도면42-@(사진64-®)은 부분적으로 흑회색을 띠는 황갈색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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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향을 길게 그은 문양이 확인된다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다량 포합되었다. 

최대두께 l.2cm 

도면42-G)(사진64 @)은 내외면이 황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돼면에는 끝이 비교적 

넓은 도구려 사-선방향으로 시문한 것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이 다량 

들어있다. 

최대두께 0.9cm 

도면42 @(사진64-@)은 황갈색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마모되썼으나 희미하게 앓고 

길게 사선문이 확인된다. 태토에는 사립이 다량 포함되었다 

최대두께 l.3cm 

도면42 @(사진64-@)는 적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선방향으로 간격이 

일정치 않은 문양이 확인된다. 태토에는 굵고 가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1. 3cm 

도면42 @(사진64-(1))은 황갈색을 띠는 통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사선방향으로 갚게 시 

문되었다. 태토에는굵고가는사립이 다량함유되어 거칠다. 

최대두께 1. 4cm 

(14) 기존죠사 출토 고구려 토기류 

도면43 G)(시-진65-G))은 96년 지표조사 때 수습한 토기편으로 황갈색 호의 구연부편이 

다. 구연은 경부에서 짧게 바라졌으며 구순은 편펑하게 조성하였다.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 

흔이 관찰된다. 손에 묻어날 정도로 니질이며 태토는 비교적 정선되었다. 

추정구경 28.9cm, 최대두께 O.Scm 

도변43-®(사진65-@)는 황갈색 연질 호의 구연편이다. 96년 지표조사 시 채집된 것이 

다. 구연은 경부에서 수평하게 외반되었으며 구연단은 편평하다 동체는 매끈하게 마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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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희미하게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정선되었다. 

추정구경 29 .4cm, 최대두께 0.7cm 

도면43-@(사진65 -®)은 96년 조시- 때 수습한 것으로 흑갈색을 띠는 연질 호의 구연부편 

이다. 경부는 내만하는 동체에서 직립하였디-. 구연은 경부에서 바라졌으며 구연단은 편평히­

게 조성하였다 구연 안쪽에는 넓은 흠을 돌려 약하게 단이 졌다. 태로는 사립이 다량 혼입 

되었다. 

추정구경 17.Scm, 최대두께 0.7cm 

도변43-@(사진65 -@)는 97년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토기편이다. 흑회색을 띠는 연질 호 

의 구연부편이다. 구연과 동체 일부만이 잔존해 있다 구연은 짧게 외반히-고 있으며 구연단 

은 편펑하다 내외면은 모두 광택에 날 정도로 매끈하게 마연하였다. 태토는 시립이 소량 함 

유되었으며 잘 정선되었다 

추정구경 12.Scm, 최대두께 O.Scm 

도면44-CD (사진66-φ)은 회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돌아가는 면이 넓고 연질인 것 

으로 보아 동이의 편으로 추정된다 기형이 전체적으로 틀어져 굴곡이 져 있다. 구연은 내만 

하는 동체에서 외반된 것으로 보인다. 손에 묻어날 정도로 니질이며 사립이 소량 혼입되었 

다. 

최대두께 o .. 7cm 

도면44 @(사진66-®)는 황갈색을 띠는 연질 호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내만하는 동체 

에서 직립히-였으며 윗면을 편펑하게 마무리하였다. 내면에는 동체와 구연의 경계에 점토이 

음흔적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포함되었다. 

최대두께 o.6cm 

도면44-@(사진66-@)은 적갈색을 띠는 연질토기 편이다, 구연은 곡면으로 내만하는 동 

체에서 직립하였다. 내외면은 마모되어 사립이 노출되었다. 구연 아래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용도는 알수 없다. 태토에는사립이 다량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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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두께 0.6cm 

도면44-@(사진66-@)는 황갈색 연질토기의 통체부편이다 외면은 반듯하게 정변하였으 

나 부분적으로 마모되었으며 내변에는 희미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테토에는 미세한 사립 

이 혼입되었다, 

최대두께 o .. 6cm 

도면44-@(사진66-@)는 전체적으로 회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최대경이 동체 상부 

에 있어 견부가 빌-달된 호의 잔편으로 여겨진다. 외면은 반듯하게 정면하였으니- 부분적으로 

마모되거나 박락되었다‘ 내면에는 희미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가는 사립이 들어 

있다. 

최대두께 0.4cm 

도면44-@(사진66-@)은 내면에 황갈색을 띠고 외면이 회색과 황깔색을 띠는 동체부편 

이다. 내외면이 마모되었으나 표면은 반듯한 편이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포함되었다. 

최대두께 o .. 6cm 

도면45-CD (사진67)은 96년 한양대 조사지역 7호 주거지에서 출토권 장동호의 저부편이 

다. 황갈색을 띠며 연질로 소성되었다. 기벽은 0.3cm정도로 잃;으며 내외면 모두 반듯하게 마 

연하였다.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되었으며 정선된 편이다. 

잔존높이 16.4cm, 최대두께 0.3cm 

도면45-@(사진68-@)는 한양대 7호 주거지에 확인된 토기편이다. 회색을 띠는 니질이며 

동이로 추정된다 외면에는 두줄의 횡침선이 돌아가고 있다.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관찰된 

다 태토는 사랩이 소량 함유되었으나 잘 정선되었다. 

잔존높이 17cm, 추정저경 20.4cm, 두께 0.8cm 

도면45-@(사진6s-CD)은 한양대 7호 주거지에서 수습된 동이의 저부편이다. 회색이며 손 

에 묻어날 정도로 니질이다 펑저이며 동체는 사선으로 올라기-고 있다. 태토에는 시-립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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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들어있다 

추정저경 16 .Scm, 최대두께 0.9cm 

도면46-G) (사진70)은 내외면이 황갈색 회갈색을 띠는 동체부편이다. 여러 편으로 수습 

된 것을 접착하였다. 최대동경이 동체의 상부에 있어 어깨가 발달하였다. 외면은 도구를 사 

용해 정면한 흔적이 관찰되며 표면이 비교적 굴곡없이 반듯하게 처리하였다. 내면에는 희미 

하게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함유되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 

다. 

최대동경 40.2cm, 최대두께 0.6cm 

도변46-@(사진69-G))는 내외면이 흑회색, 황갈색 등을 띠는 저부편이다. 도면46-G)과 

같은 개체의 편으로 여겨지나 서로 붙지는 않는다. 바닥은 편펑하며 동체는 완만하게 올라가 

고 있다. 바깥바닥면까지 깨끗하게 정변하여 반듯하다. 안바닥은 대부분 박락되었는데, 희 

미하게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미세한 사립이 들어있다. 

추정저경 28.0cm, 바닥최대두께 O.Scm 

도면46-@(사진69-@)은 내면이 황갈색을 띠고 외면이 혹갈색과 황갈색을 띠는 동체부 

편이다. 형태로 보아 저부와 가까운 부분으로 추정된다. 외면에는 도구를 사용해 정면한 흔 

적이 관찰되며 표면은 반듯하다. 내면은 대부분이 박락되었으나 희미하게 물손질흔이 관찰 

된다. 

최대두께 0. 6cm 

도면46-@(사진69-@)는 회색 연질토기의 저부편이다. 바닥과 동체의 일부만이 남아있 

으나 전체적인 형태로 보아 동이편으로 추정된다. 바닥과 가끼-운 부분에 사선방향의 빗질흔 

과 같은 흔적이 관찰된다. 동체에는 두줄의 횡선이 돌아가고 있다. 

최대두께 0.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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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않써六t찢土뼈 



2. 地表調훌 

1) 城뿔 

성벽은 크게 외성벽과 내성벽으로 구분하였는데 먼저 외성벽은 현재 남아있는 잔존토루 

를 기준으로 북벽일부와 동벽, 남벽으로 구분하였고, 유실된 서벽과 북벽 일부는 잔존하는 

성벽의 형 태를 기준으로 추정 복원하였다. 또한 각 성벽은 세분하여 북벽은 2개 구간, 동벽 

과 남벽은 3개 구간으로 구분하였으며 서쪽지점의 내성벽은 현재 잔환하는 성벽의 현상만 

을확인하였다. 각성벽의 측량현황은 디음의 〔표 7J과 같디. 

90(260)m 

407m 

402m 

(699m) 

1 858m 

21 3 ‘985m'(64, 730평) 

브벼 
• 1 「

동벽 

니남1 
口「

서벽 

총길이 

\J:) ;;i.J 
[」 --, 

〔표 7J 육계토성 현황 

외
 
서
。
벽
 

총 26개 구간(NO . 1 ∼26) 구간 

할η
끼와
 뼈
얘
 

규 

모 

9개소 세부평판측량 

26개소 

85m 

성벽단면측량 

내성댁 

2) 外城뿔 f見況

(1) 北엄후 

| 구간 

북벽은 성내에서 임진깅-으로 연결되는 수문에서부터 전차진지가 자꾀한 지점까지이다. 

@ 

@ || 구간 

조사구간은 성곽의 북동쪽 모서리 부근의 전차진지에서 북동회절부까지이다. 성벽의 축 

조수법을 파악하기 위해 성벽의 단면이 노출되어 있는 북동회절부 도로변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 결파 정밀한 판축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성토법으로 축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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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벽 외부에는 폭 5∼7m의 평탄지가 성벽을 따라 북동회절부까지 



약 50m 정도 。|어지며, 그 앞쪽으로 임진강의 본류가 흐르고 있다. 

또한 성내는 현재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성벽을 깎아 평탄지휠 만들었을 기-능성도 

있다. 성벽의 규모는 부분적으로 차이기- 있으나 대략 기단부 폭 12m, 상부 폭 8.5m 가량이 

며, 높이는 외벽 9m, 내벽 3m이다 

(2) 東탤 

@ |구간 

이 구간은 북동회절부에 개설된 도로의 남쪽 노란색 물탱크가 있는 지점부터 남쪽으로 

뻗은 성벽을 따라 성외부에서 내부로 흘러드는 수로가 있는 곳까지이다. 성벽의 상면은 모두 

인삼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북쪽에서 님-쪽으로 갈수로 성벽이 좁아들고 있어 

높이와 폭이 일정하지 않다 이는 경지정리과정에서 성벽의 내외부가 파괴되었음을 보여준 

다. 또한 I 구간의 시작점에 민묘 271 기- 내벽을 파괴하고 성내를 바라보고 조성되어 있으며 

그 앞쪽으로 길이 lOm, 높이 2.Sm, 두께 30cm 정도의 콘크리트 옹벽이 타설되어 있다 I 구 

간 끝지점에는 내벽에 붙어 길이 30m, 폭 lm 기-량의 근래의 배수로가 시설되어 성벽의 기 

단부를 파괴하였다. 성벽의 외부도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내부는 내벽에 접하여 사다리 

꼴모양의 평탄끼가 형성되어 있고 그 앞쪽은 논으로 경작되고 있디 

한편 I 구간의 끝지점에 성외부에서 내부로 흘러드는 수로가 확인펜다. 이 수로는 동벽 

H 구간의 내벽에 붙어서 흘러가다가 회절하여 성내 평탄지 “라”지점을 관통하여 남벽 R 구 

간과 m구간 사이로 흘러 내려가 임진강과 합류한다. 성벽이 이 수로부끈에서 잘려있어 인위 

적으로 수문을 낸 것인지 후대에 피괴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내외부의 고저차를 고려해 

볼 때 인위적인 수로시설을 갖추었을 것으로 추측된디 성벽의 규모는 젤정치 않은데 대체적 

으로 기단부 폭 26∼28.4m, 상부 폭 11 ∼15m 높이는 외벽 3.5∼4m, 내벽 5∼6m 기-량으로 

내벽이 외벽에 비해 높은 편이다. 

@ ||구간 

현재 수로가 있는 지점에서부터 남쪽으로 진행하여 도로에 의해 성벽이 절개된 곳끼-지의 

구간이다. 성벽의 상면은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성벽 중간지점에 만묘 27] 가 내벽을 파 

괴하고 조성되어 있다 민묘 앞쪽으로 대형 석재를 이용히-여 축대를 2∼3단 정도 쌓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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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구간과 동일하게 성벽 내외부가 경지정리과정에서 삭토되어 성벽의 R 구간도 확인된다. 

형태는 I 구간과 대칭되게 북쪽이 좁고 남쪽으로 이어지면서 넓어지는 형태를 하고 있다 II 

구간의 시작점인 수로 남쪽 내벽 기단부에는 현무암과 강돌을 이용하여 2∼4단 정도 쌓았다, 

석재는 치석된 것과 부정형이 혼재되어 있으며 크기는 50 x 30cm, 60 x 35cm이다. 성의 외부는 

밭과 논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내부는 서쪽을 향하며 계단식으로 논과 밭이 경작되고 있다. 

성벽의 규모는 일정치 않은데 R 구간 시작점의 기단부 폭 6.Sm, 상면 폭 5.Sm, 끝지점의 기 

단부 폭 24m , 상변 폭 18m이다. 높이는 내외벽이 1.5∼3m 내외이다. 

@ ||| 구간 

절개지에서 동남회절부에 위치한 동남망대지까지의 구간으로 육계토성의 성벽가운데 비 

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구간이다. 현재 성벽 상면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동남회절 

부 부근의 내성벽쪽은 성벽을 인위적으로 삭토하여 평탄지를 만들었으며, 그 안쪽은 불규칙 

한 펑탄지가 조성되어 있고 그 주변은 계단식 논이 경작되고 있다. 평탄지에서 소량의 토기 

편들이 채집되었다. 성벽과 평행하게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이어져 있고 도로 바깥쪽 또한 논 

으로 경작되고 있다. 성벽의 규모는 기단부 폭 23m, 상부 폭 17. 3m, 외벽 높이 3.lm, 내벽 

높이 2.Sm 내외로 계측된다. 

(3) 南뚫 

| 구간 
@ 

동남회절부에서 남서쪽으로 진행하여 남문지 1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상면은 포도밭으 

로 이용되고 있따. 성벽의 상면은 남서쪽으로 진행할수록 폭이 좁아지는데 이는 경지정리과 

정에서 훼손된 첼과로 판단된다. 남문지 1의 북쪽 외벽부에 성벽과 직교하여 민묘 4기가 조성 

I 구간 상면으로 차량 진입로가 개설되어 성벽 상면은 파괴가 심 되었다. 남문지1에서 남벽 

한편이며 성벽 바깥쪽도 기존에 밭으로 이용되었으나 현재 객토하여 흙을 쌓아 놓았다. 이 

구간은 남쪽의 첼중성과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성벽의 규모는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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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부 폭 23m, 상면 폭 17.3m, 높이는 외벽 3.lm, 내벽 2.3m 내외이다. 



@ | | 구간 

남문지1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성벽을 따라 성내부로 들어오는 주 출입로가 개설된 

지점까지이다 육계토성의 잔존성벽 중 가장 훼손이 심한 구간이다. 남문지1의 남쪽 성벽 상 

면에는 민묘 4기가 조성되어 절반 이상이 파괴되었고 이곳에서부터 펙절하는 구간은 완전 

히 멸실되어 二l 흔적을 찾기 어렵다센 현재는 구간의 남쪽 끝지점에 성 내부로 들어오는 길 

이 성벽의 상면을 파괴하고 개설되어 있으며 그 옆으로는 외벽이 상당히 높게 잔존해 있다. 

한편 기저부에는 강돌과 현무암이 일렬로 일정히-게 연결되는 것이 보이는데 후대 석렬인지 

기저부 성톨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성벽의 규모는 대부분 파괴되어 정확한 형태 

는 알 수 없지딴 잔존구간을 기준으로 폭 15∼20m, 높이는 외벽 6∼Sm, 내벽 4 .5∼Sm이다. 

@ |||구간 

이 구간은 성 내부로 들어오는 북동-남서방향의 도로의 시작점인 남문지 R 에서 남서회 

절부까지이다. 성벽은 대부분 멸실되어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도로의 서쪽으로 사다리꼴 모 

양의 단면이 관찰된다. 이 단면은 남벽 R 구간의 끝지점과 동일한 폭을 유지히-고 있어 이곳 

에 성벽이 조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성벽의 상변은 포도밭으로 개간되어 대부분 훼손되 

었고 성벽 바깥쪽도 군용전차진지가 시멘트로 시설되어 있어 일부가 훼손되었다. 더구나 그 

남쪽에 수해로 인해 120cm 깊이로 형성된 자연 배수로가 패여 있어 성벽 기단부의 훼손이 우 

려된다, 성벽의 규모는 기단부 폭 29 .Sm, 상부 폭 27m, 높이는 외벽 4.5m, 내벽 1∼2m이 

다. 

(4) 西탤 

수문에서 확벽의 시작점인 군용 전치-진지까지의 구간이다. 이 구간은 지난 96년 수해로 

멸실되어 그 유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 서벽은 다시 제방으로 복구-되었고, 그 앞쪽으로 

대전차방어벽이 설치되어 있다. 서벽의 시작점에는 임진강으로 드나들 수 있는 수문이 설치 

되어 있다. 남벽 m구간에 남아 있는 잔존성벽을 따라 추정복원하였을 때 현재의 제방보다 

48) 다만 현지 주민인 김정석(파주 적성면 주월리 거주 76세)씨의 댐言에 의하면 1970년까지만 해도 

이곳에 약간익 둔덕같은 것이 잔존해 있었으나 경지정리 과정에서 없어졌다는 것으로 보이- 이것이 

성벽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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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안쪽으로 성벽이 돌아갔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복원된 제방의 인쪽으로 콘크리트 포 

장도로가 평행하게 이어져 있다. 서벽에서는 임진강과 사미천의 합류지점이 조망되며 인접 

한 가여울은 한국전쟁시 북한군 전차부대의 도하지점이었다. 

(5) 內城뿔 

내성벽은 성내부 “가”지점과 “나”지점의 경계지점과 “라”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가” 

와 “나”지점의 경계지점에 있던 내성벽은 1996년 수해로 멸실되었다 띠라서 “라”지점의 성 

벽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였다. 서쪽으로 임진강에 인접하여 내성벽 가운데 가장 높은 곳 

에는 현재 벙커가 설치되어 부분적으로 파괴된 것으로 판단된다. 동쪽으로 도로가 성벽을 관 

통하여 개설되었으며, 동쪽 끝부분에는 민묘 1기가 조성되어 있다. 도로를 기준으로 동쪽 성 

벽의 남쪽으로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었으며 내성벽 상부는 군용진지와 사멘트 구조물이 시설 

되어 훼손되었다. 잔존성벽의 규모는 길이 85m, 폭은 기단부 11∼12m, 성-부 5∼6m, 높이 

5∼6m이다. 

4) 城內部 f貝況

(1) “가”지점 

현재 성내부를 북서-남동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도로의 북쪽에 해당되며 성내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다. 이 지점은 1996년 수해 후 경기도박물관에서 발굴한 지역이다. 조사결과 주 

거지 671, 수혈유구 4기 등이 확인되었으며, 출토유물은 백제토기 및 철기류를 비롯하여 신 

석기시대 유물될이 다량 조사되었다. 발굴 직후 두께 1∼2m 정도로 복토되어 경지정리가 된 

상태여서 자세한 현상을 알 수 없다. 지점의 좌측으로는 제방 겸, 군벙커가 시설되어 있고 

그 내부로 제방과 평행하게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있다. 이 지점의 중앙으로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포도와 콩 등이 재배되고 있다. 동쪽의 동벽 I 구간 내벽으로는 계단식으로 논이 경 

작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갈수로 지형이 낮아진다. 

(2) “나”지점 

성내부의 서쪽편에 해당되며 북서-남동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도로의 남서쪽과 내성벽의 

북쪽에 위치한다 이곳은 1996년 한양대학교 발굴조사지역과 1997년도 점기도박물관 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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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포함하는 곳이다. 현재 발굴된 지역은 복토되었고 그 위에는 포도와 콩이 경작되고 있 

으며, 중앙부에는 민묘 4기가 조성되어 있다. 지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며 지 

점의 동쪽에는 수로가 남북방향으로 조성되어 있다. 

(3) “다”지점 

이곳은 성내부의 동남쪽에 해당되며 성을 동서로 양분하는 도로의 동쪽과 유적을 남북으 

로 나누는 도뢰의 남쪽편에 해당된다. 이 지점의 중앙에는 동쪽에서 서쪽방향으로 계단식의 

논이 형성되어 있으며, 남벽의 안쪽으로는 포도와 콩이 재배되고 있다. 성벽 안쪽은 경지정 

리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삭토되었고 서쪽 지점의 끝부분은 “나”지점과 만나는 곳으로 수로 

가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흘러내려간다. 이 지점은 성내부에서 비교적 높은 지형을 유지하 

고 있어 유구의 유존가능성이 높은 지점이다‘ 

(4) “라”지점 

성내부의 담서쪽에 해당되며 현재 시굴조사가 이루어지는 지점과 내성벽을 포함하는 지 

역이다. 이 지점의 중앙부에는 과거 군부대 시설물이 들어서 있다가 칠수한 후 대부분이 콩 

을 경작하고 있다. 이곳의 지형은 중앙의 군 연병장을 기준으로 서쪽이 낮은 지형이었으나 

최근에 각종 건설폐기물을 매립하여 현재는 평탄지가 되었다 시굴조사지역의 동남쪽도 낮 

은 지형인데 지금은 포도와 콩이 재배되고 있다. 포도밭의 동쪽은 저습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주변은 논으로 경작되고 있다‘ 이곳 또한 성내부에서 비교적 높은 평탄지에 속하며 97년 

도 경기도박물관 조사지역과 인접하여 있다. 

(5) “마”지점 

이곳은 육계토성의 남서쪽 모서리에 해당되는 곳으로 성내부로 드나드는 주 출입로가 개 

설되어 있으며, 외옹성과 남문지 2를 포함하는 지점이다 이 지점의 중앙부에는 시멘트 수로 

가 조성되어있으며, 주 출입로의 남쪽으로는 포도와 고구마가 재배되고 있다. 한편 이 지점 

의 서쪽에 위치한 포도밭 상면은 경지정리 과정에서 훼손되었으나 성벽이 진행한 것으로 판 

단된다 이 포도받 동쪽 끝부분에 성벽의 단면으로 보이는 사다리꼴 형태의 유구가 확인된 

다. 이 사다리필 모양의 토루는 현재 주출입로와 도로 개설로 인해 성벽이 훼손된 남벽 I 구 

간과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도밭의 서쪽 하단부에는 시멘트로 만들어진 군용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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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되어 있다. 

5) 施設物 現況

성내부의 시설물로는 추정 문지, 고대지, 추정 수구지 , 추정 외옹성이 있으며, 문지는 동 

벽에 1개소와 남벽에 1개소씩이 확인되었다. 고대지는 북동벽 회절부와 동남벽 회절부에 각 

각 1개소가 시설되었으며 , 수구지는 동벽에서 l개소가 관찰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조사에 

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외옹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추정 東門址

I 구긴-과 끄구간 사이 중앙에 위치한다. 현재는 농수로로 사장되어지고 있어 정확 벼
 「

동
 

한 현상을 알기 어렵다. 다만 수로 부근에 비교적 큰 현무암과 강돌들이 바닥과 단면에 박혀 

있는데 원래의 자연석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축성인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지형상 성 

내부보다 외부까 높아 물은 성외부에서 내부로 흘러들어옹다. 폭은 약 14m이며, 높이는 동 

벽 I 구간 끝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 5m 정도이다. 

(2) 추정 南門址

남벽 I 구간과 R 구간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남벽 I 구간 끝지점의 차량 진입로 개설 

과 경지정리로 인해 성벽의 일부가 파괴되었다. 문지의 내부와 외부는 모두 논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성 바깥쪽이 안쪽보다 높다. 현재 문지의 규모는 폭 33m, 높이 3m 내외이다. 

(3) 北東 高臺址

북동회절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성벽과 시설물을 통틀어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 

하고 있어 망대지 기능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부는 표주박 행태이며 상면에 평탄 

지가 남아 있다. 이곳에서는 성내부 전지역과 북서쪽으로 임진강과 사띠천의 합류지점이 한 

눈에 조망되어 관측장소로서는 천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회젤부를 중심으로 콘크 

리트 벙커와 참호가 설치되어 있어 대부분 훼손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망대지 상부의 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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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東南 高臺址

남동회절부의 상면에 자리하고 있으며 성의 남쪽부분에서 가장 높은E 지역으로 성내 전지 

역이 조망되어 망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상면은 인삼밭으로 사용되고있 

어 정밀한 조사를 할 수 없었으나 상변에 20 X20m 정도의 방형에 가까운 평탄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망대지의 높이는 약 4.3m 정도이다. 

(5) 추정 水口址

동벽 I 구간과 R 구간 사이의 현 추정 동문지 지역이다. 지형상 성외부가 내부보다 높아 

물이 외부에서 내부를 흘러 들어온다. 수구에 대한 인위적인 축조시설뜬 확인되지 않으나 그 

당시에도 물이 흘러내려 수구를 시설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물은 성외부에서 내부로 흘 

러들어 동벽 II 구간의 내벽을 타고 약 Sm 정도를 흘러 남서쪽으로 회절하여 거의 일직선으 

로 “다”지점과 “라”지점 사이를 관통하여 임진강으로 흘러들어 간다. 

(6) 추정 外護城

나벼 
口「 R 구간에 위치하며 현재 성내부의 주 출입로로 사용되는 도보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다. 형태는 남벽에 연접히-여 반원의 형태로 남서쪽으로 뻗어가고 있다. 그러나 옹성의 끝 

부분과 내부 및 상변은 훼손되어 ,그 유지를 알기 어렵다. 추정 외옹성의 형태와 그 위치를 

고려해 볼 때 서쪽에 문지가 자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옹성의 규모는 높이 5∼6m이며 폭은 훼손되어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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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統合考察

육계토성에 대한 정밀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육계토성은 외옹성을 지닌 토 

축의 평지성임이 확인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노출된 기단부를 조사한 결과 2∼4단 정도의 기 

단석을 쌓고 그 위에 성토하여 축성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굴조사 결과 주거지 1571, 수혈유구 11 기, 용도 미상 유구 1까 등 총 27개의 유구 

가 확인되어 96. 97년도 조사지역과 연계하여 육계토성의 공간구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 

를 제공하였다. 

이 장에서는 조사결과에 따른 유구의 기본적인 현황에 대하여 검토하고 출토유물에 대하 

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遺構에 대한檢討 

1) 試握調줍 

이번 시굴조사는 총 11개의 시굴트렌치에서 ‘러’자형 주거지 1기를 포함한 주거지 157] 

와 수혈유구 11 기, 용도 미상 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 다만 유구간의 향복상태가 심하고 트 

렌치라는 한정펀 범위에서 조사하여 유구의 성격별 개수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 

나 조사자 입장에서 각 트렌치별 유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유적 전체를 이해하는데 유리 

하리라 판단된다. 각 트렌치별 유구 현황은 〔표 8〕과 같다. 

유구의 하강조사는 N3Wl과 N4Wl 트렌치의 유구 가운데 윤곽선이 명확한 2기의 원형 

수혈유구와 1기의 장방형 주거지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N3Wl 트렌치의 

수혈유구는 깊이 llOcm, 지름 220cm로 벽체는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았으며, 바닥은 작은 강 

자갈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N4Wl 트렌치의 원형 수혈유구는 벽체와 바닥에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물은 내부퇴적토에서만 소량 수습되었다. 이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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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8>육계토성 시굴조사 유구 현황 

-
유구번호 평면형태 성격 

계 : t 위 8W치 I 유구 φ @번호 
명변형태 성격 계 

φ ? 
타원형 

@ 방형(?) 

® 바。혀 。
타원형 

@ 방형(?) ® 티원형 

® 방형(?) NlEl 
@ -님「X。l 힘 。

@ ‘러’자형 
-까「、 

-;「ζ

@ 방형 
@ 원형 

N2El 회E 
@ 장방형 15 @ 원형 11 

N2El @ ? 기 。T

지 @ 원형 
® 방형(?) N3Wl 

N2매Tl @ 원형 구 
@ 장방형 

----커 
@ ? @ 방형 

N4El 
® ? N4Wl 

@ 원형 
@ ? 

N5El 
@ ? I N4El @ 방형 

때 이번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수혈유구는 저장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찌‘ 조사된 

유구현황은 다음의 〔표 9〕와 같다. 

〔묘 9) 육계토성 유구 조사 현황 

위치 유구변호 평면형태 성격 시설 출토유물 

N3Wl @ 원형 -ι「、i는;」 T 。「1• 7 타날문토기편 

N3Wl @ 정방형 주거지 티날문토기편 

N4Wl @ 원형 수혈유구 대옹편 

호구연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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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地表調홉 

육계토성은 임진강 남안에 인접한 충적지의 낮은 구릉성 대지(해발 19∼21m)에 입지한 

토축성이다. 서벽은 유실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지만 잔존 남벽부와 연결하여 대략적인 

평면형태를 추정하여 보았을 때 북동-남서방향을 장축으로 하는 장방헝으로 판단된다%). 또 

한 남쪽으로 직선거리 3km 지점에 칠중성이 자리하고 있어 고대성곽의 특징인 평지성과 산 

성의 세트관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단면은 전체적으로 서쪽과 동쪽이 높으며 성 

【묘 1이 육계토성 성벽 현황 

구분 구간 잔존길이 

170 

북벽 
(추정길이) 

90 

I 구간 145 

동벽 E구간 142 

m구간 120 

I 구간 120 

나벼 
!그 --, R구간 115 

m구간 167 

서벽 

내성벽 85 

프돈 --, 높이 

기단부 12 외 벽 9 

상 부;8.5 내 벽 3 

기단부‘ 26∼28 외 벽. 3 .5∼4 
상 부, 11 ∼1 5 내 벽. 5∼6 

기딘부 6 5∼24 외 벽 1 .5∼3 
상 부. 5.5∼18 내 벽 1. 5∼3 

기단부; 23 외 벽 3.1 
상 부 17.3 내 벽 2.5 

기단부; 23 외 벽 3.1 
상 부 17.3 내 벽‘ 2.3 

기단부; 20 외 벽 6∼8 
상 부; 15 내 벽‘ 4.5∼5 

기단부; 29.5 외 벽 4.5 
상 부 27 내 벽 1∼2 

수해로유실 

기단부; 11∼12 외 벽 ; 5∼7 

상 부· 5∼6 내 벽 ‘ 5∼6 

(단위 m) 

시설물 

북동고대지 

추정수구지 

추정동문지 

동남고대지 

3<. 처 나무지 
-「 。 nτr I 

추정외옹성 

49) 이런 형태와 규모의 수혈유구는 96. 97년 조사에서도 14기가 확인된다. 수휠유구는 토기편이 출토 

된 곳은 저장용, 소토가 집중적으로 매몰된 구덩은 폐기용으로 용도를 구분할 수 있다(京維道博物 

館, 1999, 앞의 책) 

50) 이와 유사한 입지와 형태의 토성으로 한강남안의 풍납토성과 청주의 정북동-토성이 있다(충북대학 
교 중원문화연구소, 1999, r청주 정북동토성 I 」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風納土城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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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운데가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이다. 성의 둘레는 외성벽 1,858m이고, 내성벽은 

85m 가량 잔존해 있으며, 면적은 213,985m'이다 

지표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성벽은 경지정리와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해 그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성벽의 폭은 기단부 29.5m, 상부 5∼6m이며, 높이는 외벽 6∼Sm, 내벽은 

1.5∼6m 가량 펀다. 성벽의 축조기법을 살펴보면 2∼4단 정도의 치석된 장방형의 돌을 이용 

하여 기단부를 조성하고 그 위에 성토하여 축성하였다. 기단부의 성돌뜬 화강암과 현무암이 

혼용되었다. 정확한 축조수법은 성벽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성 

토법과 판축법끊 구간에 따라 혼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내부의 시설물은 추정 문지 2개소, 고대지 2개소, 추정 수구지 1개소, 추정 외옹성 1개 

소가 있다. 특히 남문지 2에서 확인된 추정 외옹성은 남벽에서 반원형의 형태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육계토성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시설물 현황은 다음의 〔표 11J과 같다 

〔묘 11 ) 육계토성 시설물 현황 (단위 m) 

- 「??

仁 시설물 위치 규모 특징 비고 
ι; 

동벽 I 구간과 
}_「i처 。 도 。무τr지 I 

R 구간사이 
폭 ‘ 14 수구시설 

문지 

추정남문지 
남벽 I 구간과 폭 : 33 경지정리 

H구간사이 높이 : 3 과정에서 훼손 1 

북동망대지 북동회절부 
폭 5∼8 표주박형태 군용벙커가 

높이 ; 6∼7 성내외부조망 지하에시설 
고대지 

남동망대지 남동회절부 높이 ; 6∼7 
인삼밭으로 개간 

성내외부조망 

추정수구지 
수구지동벽 I 구간 

폭 : 14 
성 외부에서 

· R 구간사이 내부로물이 흐름 

추정 외옹성 남벽 U 구간 표 1 . 5∼6 주출입로를 감싸며 성벽상면은 

반원상으로돌아감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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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遺物에 대한 檢討 

이번 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토기편으로 총 180점이다. 즐문토기와 경질무문토기 

비롯한 백제토끼편이 수습되었다. 백제토기가 135점으로 전체 출토량댁 70%이상을 차지하 

고 있다. 각 트펜치별로 수습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2)와 같다. 

【묘 12) 토기출토현황 

변호 

1 NOWl r --
2 NlWl 

3 N2Wl 

4 

>

6 

7 

8 

9 

10 

11 

N3Wl 

N4Wl 

NlEl 

N2El 

N3El 

N4E1 

N5El 

합계 

출토지 

교란층 

교란층 

흑회색사질층 

암갈색사질층 

교란층 

원형 

장방형 

원형수혈유구 

교란층 

유구내부 

교란층 

유구내부퇴적층 

유구내부퇴적층 

교란층 

교란층 

기타토기 

수량 

22 

2 

11 

3 

6 

3 

17 

16 

7 

17 

4 

2 

2 

21 

7 

17 

21 

180 (100) 

,, 

‘「

•• 

12 2 

1 1 

6.1 

1.7 

0.6 

0.6 

3 3 

1.7 

9 ‘ 4 

8 .9 

3.9 

9.4 

2 2 

1 1 

1 1 

11 .7 

3 ‘ 9 

9 .4 

11.7 

즐문토기는 21점으로 구연부 1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체부면이다. 대부분 W층인 암갈 

색사질층과 유구 내부퇴적토 그리고 지표에서도 일부 채집되었다. 매우 작은 파편이라 전체 

적인 문양을 알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잔존하는 편으로 보아 다치구로 시문한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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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선문이 주류품 이루며 구연부아래 방형의 점열문이 압날되기도 하였다. 밝은 황갈색을 띠 

며 태토에는 주로 석영과 운모‘ 가는 석립 등이 혼입되었다 이는 대체로 한강유역의 암사동 

) 출토 즐문토끼류와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근의 연천 삼거 리유적;z)에서도 이 

와 유사한 즐문토기가 유구와 함께 발견되었으며 시기는 신석기시대 전기인 궁산1기에서 중 

부1기의 사이의 어느 한 시점으로 보았다? 〔표 1 2)를 보면, 각 트렌치에서 출토된 유물의 

수는 20점 내외이며 교란된 층위에서 확인되었다. 수습된 토기는 완형윤 없고 각 부위의 일 

부만 남아있어 기종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구연과 저부 등을 보고 기종을 추정해보 

면, 호 · 옹류가 대부분이고 심발형토기와 장란형토기 등이 소량 확인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저장용기이나 자비용기 같은 실생활용기만이 있으며 고배나 삼족기 같은 기종은 찾아볼 

수없다 

‘뀐’ 자형 주거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된 NlEl과 N2El에서 총 33점의 토기가 수습되 

었다. 승문 · 격자문 - 선문 등이 시문된 연질의 동체부편이 대부분이며 직구호편도 소량 확 

인된다. N4Wl에서는 원형의 수혈유구가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서 호의 구연부와 대형 회청 

색 경질 옹의 동L체부로 추정되는 편이 출토되어 저장유구로 판단된다- 또한, N4El에서 출토 

된 연질의 토기편에는 점토띠를 붙여 돌대와 같이 만들었는데 이는 기대라기보다는 연통이 

나 다른 용도의 토기로 추정된다. N5El에서 수습된 구연에는 둥큰 구멍이 뚫려있는데, 정확 

한 용도는 알 수 없다. 이는 다른 백제유적에서는 확인된 적이 없어 특징적 이다. 

문양은 통체부에 남아있으며 종류와 각 문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 〔표 13〕에서 보는 

바와같다. 

〔묘 13) 타날문 종류와 비율 

합계 기타 사격자 격자문+횡선 격자문 선문+횡선 선문 /ιυ口
τ5「i!:"양

 
뷰
 율
 

문
 
재
 비
 

90 3 67 4 10 4 

100 3.3 l 1 1 1 74.4 4.5 11 1 4.5 

51 ) 탤l立中央博物館, 1994 . 1995, r岩휴洞」 I 

, 1999, r岩츄洞」 JI . 

52) 연천 삼거리유적에서는 경기북부지방 처음으로 신석기시대 주거지 6기가 발견되었으며 350여점에 

이르는 즐문토기가 출토되었다(경기도박물관, 2002 , r연천삼거리유적」) . 

53) 경 기 도박물관 , 2002, 앞의 책 ,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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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을 보면, 격자문이 7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10점 이하로 적은 량에 해 

당된다 격자문은 소형과 대형 기종에 구분없이 타날된 것으로 보아 이같은 문양이 선호된 

것을 알 수 있마. 그리고 기타에서는 선문과 격자문이 같이 나타는 편이 있어 각 부위에 다 

른 문양을 시문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외면에 명문이 새겨진 편이 NOWl 교란층에서 출토되었다 파편으로 남아 뚜렷하 

게 드러나지는 않으나 ‘ P ’과 같이 보인다. 형태로 보아 한자를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部’ 자를 약자로 음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토기는 회백색을 띠는 연질의 동체부편이며 기벽 

이 앓고 외면에는 격자문을 시문한 후 물손질을 가하였다. 

시굴조사라눈 한계와 수습된 유물이 적어 자세한 관찰은 힘들다. 다만, 격자문이 타날된 

심발형토기, 직구호 등으로 볼 때 유적의 상한은 대략 3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로 볼 수 있 

으며 경질무문로기가 함께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더욱 소급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경 

질화된 대형 옹편이 있는 것을 볼 때 4세기 이후에도 계속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토기외에도 고구려토기가 확인되었는데 본고에서는 기존조사에서 출토된 것을 포함 

한 것으로 17점을 선별하였다. 견부가 발달된 호와 장동호, 그리고 동이편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이는 손에 묻어날 정도로 연질소성되었으며 호는 내외면을 윤기나게 마연하였 

디. 마연은 건조된 상태에서 비교적 단단하고 매끄러운 도구로 토기를 문질러서 정면하는 것 

으로 고구려 토지의 특징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고구려토기 중 실제 마연한 토기의 수는 많 

지 않은데%), 육계토성에서는 마연으로 정면된 고구려토기편이 다수 확인되어 주목된다 또 

한, 동이의 안바닥에 격자문이 타날된 흔적이 관찰되며 동체부에는 횡선을 돌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고구려포기가 발견됨에 따라 백제 이후 고구려에 의해 일정기간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다른 시기의 유물이 층위 구분없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유적이 임진강의 만곡부 

에 위치해 잦은 수해를 입기 때문인 것을 추정된다. 추후 본격적인 발굵조사가 이루어진다 

면, 유적의 성격이 보다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54) 梁H권헬、, 2003, r漢江流域 高句麗土뽑의 il&!1'i=技i去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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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l. 調훌成果와 意義 

이번 지표 및 시굴조사의 목적은 그동안 개략적인 보고에 그쳤던 육계토성에 대한 범위 

와 규모, 성벽, 시설물 등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통하여 토성의 현황과 구조를 파악하고, 

군부대 이전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유구의 분포범위를 확인하여 앞으로 체계적인 학 

술조사 방안을 세우고 유적의 장기적인 보존정비대책을 수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지표조사 지역이 대부분 경작지화 되어 있고 성벽 상면은 인삼밭으로 

사용되고 있어 좀더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시굴조사지역 역 

시 토지소유주와의 마찰로 인해 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지금까지 실시된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결과 새롭게 드러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계토성 내부 시굴조사에서 총 11개의 트렌치 조사를 실시한 결과 N2Wl, N3Wl, 

N5Wl 트렌치를 제외한 모든 트렌치에서 ‘러’ 자형 주거지를 비롯한 주거지 157], 수혈유구 

11 기 등이 조사되었다. 유구는 후에 군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상층의 대부분이 교란되었지만 

조사지역 서쪽의 하층 유구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추정문지 2개소, 고대지 2개소, 수구지 1개소, 추정외옹성 1개소 등의 성내 시설물 

이 조사되었으며, 남벽부가 잔존해 있는 것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존조사에서는 

북벽 일부와 동벽 및 남벽 일부구간만 잔존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 번조사를 통해 현재 

성내부의 주출입로 서쪽에 성벽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수해로 유실되어 지금 

까지 불확실했던 서벽의 위치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되어 향후 복원 - 정비계획 수립에 

단초를제공하였다-

셋째, 유물은 경질무문토기를 비롯하여 백제 한성기에 사용된 저장용 생활용기인 호와 

옹이 주류를 이루며 , 이외에 기대편과 동이류 및 완 발류 등이 출토되었다. 기존의 조사와 

비교해 볼 때 기종의 구성은 거의 유사하나 장란형토기와 심발형토기 등의 기종이 비교적 적 

뻐 십R훌$.훌와 H · J59 



게 출토된 차이점이 있다 또한 지난 96 97년 조시-에서는 즐문토기편이 다수 출토되어 신석 

기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시굴조사에서도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신석 

기 유물이 소량 출토되어 유적의 존재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또한 기존 조시- 유물에 대한 

재정리 과정에서 한양대 2호 주거지 출토 고구려 유물과 같은 장동호 - 대상파수호 철기 

류 - 기와 등의 고구려 유물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이 성곽이 백제 이후 고구려에 의해 일정기 

간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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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整備 · 復原을 위한 調훌團 提言

지금까지 육계토성은 3차례의 발굴조사와 이번 지표 및 시굴조사 결과 많은 유구와 유물 

이 확인되어 경기북부지역 고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규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유적 

입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성내에서 발견된 수많은 백제 유물과 고구려 유물은 이곳이 

삼국 항쟁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유적의 정밀조사나 보호대책은 매우 미약한 편이고 현재도 경지정리와 

각종 농작물의 재배 및 민묘 조성으로 인한 인위적인 훼손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를 극복하기 위해 추후 지속되어야 할 유적의 보존과 정비방향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 

해보고자한다. 

첫째, 파주 육계토성을 보호하고 이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적을 시급히 

문화재로 지정하여야 한다. 현재 파주시는 남북교류의 중간기지와 수도권 인구 분산에 따른 

신도시 건설로 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은 불가피하겠 

지만 이미 알려진 문화재를 개발의 위협에 노출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문화재지정에 따른 유적의 현상보존과 정비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성벽 상 

면의 각종 작물 재배를 위한 경작지화와 성벽 내외면의 민묘 조성 군용 시설물의 설치로 인 

해 성벽과 매장유구의 인위적인 파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구체적인 유적의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셋째, 육계또성은 임진강의 남안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 때문에 균사적 요충지로 활용 

되어왔다. 군사시설로 인한 파괴는 파주 · 연천일대의 고대 성곽들이 겪는 공통적인 수난임 

에는 분명하나, 군사적인 훼손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유적과 인접한 칠중성은 

참호와 대피호 구축으로 인해 대부분 파괴되었고 육계토성 또한 지하황로, 벙커 등에 의해 

무수히 교란된 상태이다 이와 같은 군시설에 의한 파괴를 방지하기 위째 우선, 軍 당국과의 

IX. 용빼 rot을 위한 댐훌圓 앉言 163 



협의를 통한 광역적 유적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이: 한다. 예를 들면 유적에 자리 잡은 군시설 

을 이전하는 분제라든가 발굴된 유적에 또다시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젓을 방지하는 노력。 

함께 진행되어야 히-며 통일 이후를 대비한 “문화친화적”인 방어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 시당국과 군은 유적 보존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 

여야할것이다 

넷째, 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벽과 성내부를 포함한 유적 주변의 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성벽은 일부 국유지로 되어 있으나 성내부 경작지는 대부분 개인 

소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적의 피해나 보수소요 발생시 임의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 따 

라서 당국은 장기적인 예산대책을 세워 매입을 해나가야 할 것이 다. 

다섯째 , 육계토성과 칠중성에 대한 정비를 가시화시키고 파주 · 적성지역 유적에 대한 종 

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테마답사, 체험답사 등의 프로그램을 수럽해야 한다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문화유적과 연계한 지역 마케팅 

에 응용한다면 성공적인 지역개발사례가 될 것이다. 이 유적을 포함하여 주변에 발굴조사된 

보루유적과 연계하여 탐방로를 조성하고 파주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한다면 삼국통일의 중심 

무대였던 파주지역의 역사를 홍보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파주시민들에게 유적을 적극적으뢰 홍보할 필요성이 있 

다. 물론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낄 전향적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이룹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유도할 방안으로 유적정비에 따른 지속적인 

지역개발의 마스터플랜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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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육계토성 전검(항공사진) 

사진 2) NOW1 트린치 유구 노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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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N3W1 트렌치 유구 노출 상태 

사진 6) N3W1 트렌치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 

~ .. 169 



사진 8) N4W1 트린치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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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N5W1 트렌치 전경 

사진 1이 N1E1 트렌치 유구 윤곽선 노출 상태 

Ri1·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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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N2E1 트렌치 유구 윤곽선 노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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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 N3E1 트렌치 유구 문곽선 노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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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북벽 전경 

사진 16) 동벽 | 구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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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 동벽 

‘·놓s 
사진 18) 동벽 Ill 구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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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 남벽 | 구간 외벽 진경 

사진 2이 남벽 I I 구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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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 남벽 

사진 22) 서벽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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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 내성벽 전경 

사진 24) 성내부 “가”지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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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5) 성내부 ”나n 지점 전경 

사진 26) 성내부 “다” 지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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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7) 성내부 “라”지점 전경 

사진 28) 성내부 “마” 지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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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9) 추정 동문지 전경(항공사진) 

사죠] 3이 추정 남문지 전경(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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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 북동 고대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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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 동남 고대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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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 추정 수구지 전경(항공사진) 

사진 34) 추정 외옹성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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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5) 현장설명회 광경 1 

사진 36) 현장설명회 광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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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7) NOW1 트렌치 출토 토기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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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8) NOW1 트렌치 출토 토기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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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9) NOW1 드렌치 출토 토기류 3 

@ 

사진 4이 N1W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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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1) N2W1 트렌치 흑회색 사질층 출토 토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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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2) N2W1 트렌치 암갈색 사질층 출토 토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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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3) N3W1 트렌치 교란층 원형유구 출토 토기류 (교란층@, 원형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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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4) N3W1 트렌치 장방형유구 출토 토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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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5) N4W1 트렌치 원형수혈유구 출토 토기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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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6) N4W1 트렌치 원형수혈유구 출토 토기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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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7) N1E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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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8) N1 티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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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이 N1E1 트렌치 유구내부퇴적층 출토 토기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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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1) N2티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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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2) N2E1 트렌치 유구내부퇴적층 출토 토기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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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3) N2E1 트렌치 유구내부퇴적층 출토 토기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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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4) N3E1 트렌치 유구내부퇴적층 출토 토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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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5) N4E1 트렌지 교란층 출토 토기류 

사진 56) N5E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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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7) N5E1 트렌치 교란층 출토 토기류 구연부 세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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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8) 지표수습 토기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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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이 지표수습 토기류 3 

196 彼얘六;쫓土따 



를 

® @ @ 

사진 61 ) 경질무문토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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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2) 즐문토기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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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3) 즐문토기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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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4) 즐문토기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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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5) 기존조사출토 고구려 토기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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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6) 기존조사출토 고구려 토기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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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7) 기존조사출토 고구려 토기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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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8) 기존조사출토 고구려 토기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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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9) 기존조사출토 고구려 토기류 5 

사진 7[]) 기존조사출토 고구려 토기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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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史料

「三國史記」

r三國道事」

r高麗史」 地理志

r世宗實錄」 t也理志

「新t曾東國與地勝웰」 

r東國與t也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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